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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말씀

명상은 긍정적인 생각을
실현시킨다

칭하이 무상사/ 1996. 3. 20.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39

때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앞뒤 일들을 바꿀 수 있

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상황을 바

꿀 수 있지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잘 맞지 않

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미래가 바뀌기 때문이

지요. 그러니 투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터무니 없는 말

을 한다거나 예언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마

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도바꾸려는강한의지가있거나, 더도덕적인사

람이 된다거나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면 상황은 즉시 변합니다. 신이나 누군가가 그 일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는다

면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니까요!

어리석은 사람만이 내일 일어날 일을 말하겠지요. 개

인의 일일 때에는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 사

람의사고방식과생활수준이똑같은채여야지만약그

사람이 좀더 좋아지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의 운명은 변합니다.

이는 운명이 우리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

니 자신의 운명을 잘 다스려서 더 바람직한 상태나 생

활 수준으로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자신

의 운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업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힘겨운 노력도 해야 하고 무엇을

할지결정도해야합니다. 하지만언제나긍정적으로생

각하고 명상의 힘으로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명상도 하지 않고 내면에

전지전능한 창조의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

니“긍정적으로생각하기만하면모든게좋아질거야.”

라는 남들 말에 귀기울이지 마십시오.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돈이 있어.’라는

생각만하면돈이생깁니까? 긍정적으로생각한다고그

렇게 됩니까? 그럼 마냥 생각만 해 보세요! 일할 필요

도 없습니다! (대중 웃음) 그냥 돈이 생길 것이라고 긍

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나서 얼마가 생겼는지 내게 말

해 보세요! (대중 웃음)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뒷받침 해주

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최고의 신에게서 옵니다. 여러분은 명상을 해서 그 힘

을 얻고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자리에

앉아 생각만 하지 말고 반드시 명상도 하십시오. 돈에

대해 생각만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

행 계좌가 있어야 하고 그 계좌에 많은 돈이 들어 있

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감당할 만

한 돈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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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이벤트

[산호세] 2005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해마다 열리는 코스타리카

최대 요리 축제인‘요리·시식 박람회’가 산호세의 헤라듀라(Herradura)

호텔에서 열렸다. 코스타리카 주요 일간지『라 나시온(La Nacion)』이 후

원한 이 축제에는 전국 요리사 협회와 식품·가정용품의 주요 업체 대표

들이 참가했다. 행사 기간 동안 코스타리카 동수들은‘대안적 채식’이라

는 제목으로 부스를 차려서 채식 요리 맛보기와 요리 실습을 선보이고

스승님의『무상주방』비디오를 상영하였으며, 손님들에게『즉각 깨닫는

열쇠』견본책자와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 주며 채식의

이로움을 알렸다.

코스타리카 센터 동수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

다. 어림잡아 열흘 전부터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한 동수들은 이 기간 동

안 자신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다.

동수들이 부스를 차리려고 행사 담당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음식을 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사가 시작되기 몇 시

간 전 음식을 팔지 말라는 새로운 지침이 나왔다. 동수들은 이것이 방

문자들이 채식을 무료로 맛보게 하려는 신의 안배임을 느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행복해

했다.

박람회 동안 부스를 찾아온 사람들은 동수들에게 호감을 보였고 부스

에 전시된 스승님의 사진을 보자마자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방명록은 채식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많은 의견들로 채

워졌다. “맛있어요, 나는 순수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

러분 음식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건강에 좋은 채식을 한다는 것은 틀림

없어요. 이런 즐거움은 우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즐거운 채식주의자가

됩시다.”, “훌륭한음식입니다. 여러분은식당을열어야한다고생각해요.”,

“신비한 맛, 훌륭한 질감, 화려한 색, 음식에 필요한 맛, 향, 모든 것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또한 많은 방문객들이 산호세 센터 요리 실습 반

에 등록했다. 고기를 내놓은 다른 부스 주인들은 박람회에서 우리 부스

에 손님이 가장 많았다며 우리의 전시와 음식 맛에 감탄했다.

놀라운 일은, 이번 행사에 11,000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러 호의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신성한 사랑의

힘이동수들을통해나타난것이라고

풀이할수밖에없다. 이힘은많은사

람들이산호세센터를찾아와스승님

의 가르침을 더 배우고 싶어한다는

사실에서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해서코스타리카동수들은스

승님의도움으로2005년‘요리·시식

박람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없

는 관심을 전할 수 있었다. 또한 물

질적, 영적인 자양분을 대중들과 나

누면서 행사 내내 신의 은총과 사랑

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승님의 무한

한 축복에 감사드린다!

코스타리카 소식

코스타리카 뉴스그룹

요리와 시식 박람회에서 영성을 맛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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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이벤트

[휴스턴] 휴스턴, 오리건, 로스앤젤레스 센터 동수들은 2005년 5월

7일 휴스턴 공립 도서관에서 영상 강연회를 열어 지역 구도자들에게 스

승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동수들은 견본책자를 나누어 주고 방문자들과 이야기

를 나누는 한편,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하고 방문객들에게 맛있는

채식요리도 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맛있다면서 그것이 채식이

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스승님의 인도와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음법문에 대해 물어 보았

고 일부는 나중에 방편법을 배웠다.

강연회는 순수하고 즐거운 분위

기로 가득했고, 스승님의 자비와 보

살핌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

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동수들은

다음과 같은 바람을 나타냈다. “스

승님, 당신의 끝없고 한없는 사랑과

영적인인도에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은구도자들에게스승님지혜의가르

침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서울] 2005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 컨벤션센

터에서‘내츄럴 앤 웰빙 페어(Natural Products & Well-Being Fair)’가

열렸다. 서울 센터 동수들은 이 행사에 참여해 관음법문의 이로움과 채식

주의 생활에 대해 널리 알렸다.요

즘 한국에서 웰빙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텍사스 소식

휴스턴 뉴스그룹

함께 이루어낸 성공적인 홍법 행사

대한민국 소식

서울 뉴스그룹

최고의 웰빙은 몸과 영혼의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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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질과가치를소중히여기는방향으로사람들생각이바뀌고있다는것

을 나타낸다. 

이번 웰빙 페어 행사를 위해 동수들은 넓은 공간을 마련해 큰 TV와

스승님의 사진, 만세등, 아름다운 꽃으로 부스를 꾸몄다. 분홍 색과 보라

색으로 꾸며진 우리 부스는 행사장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에 띄었다.

많은관람객들이스승님의비디오를보았고, 전단지와견본책자에대해

서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도 많았다. 스승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 코엑

스(COEX)의 한 직원은 동료들에게 나눠 준다면서 여러 번 우리를 찾아

와 잡지를 더 많이 가져 가곤 했다. 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노신사

는 스승님의 비디오를 유심히 보고 나서, “물질적인 가치를 앞세우는 현

대사회에서도덕심을일깨우는스승님말씀에깊은인상을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외 동수들은 웰빙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채식의 이로움도 함

께알리려고채식고기와채식빵을무료로나누어주었는데, 호기심으로채

식 고기를 맛보다 스승님의 비디오에 사로잡혀서 의자에서 일어날 줄 모

르는 관람객이 많았다. 한 여성은

스승님의 말씀에 감동한 나머지 매

일 찾아와서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서 꼼짝도 않고 비디오를 보기도 했

다. 이렇게 해서 방문객들은 몸과

영혼의 양식을 모두 얻는 큰 즐거움

을 누렸다.

웰빙과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2005년 서울 내츄럴 앤 웰빙 페어

전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스승님 축

복으로 더할 나위 없는 웰빙의 길인

영혼의 웰빙을 선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타이베이] 1999년과 2002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베이 센터

동수들은‘사랑을 보내자, 타이베이를 밝히자’라는 주제로 책 나누기 행

사를 펼친 일이 있다. 이 행사에 대해 지방정부와 단체, 교육기관이 좋은

반응을보였기때문에동수들은올해

‘세계 책의 날’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에호응해다시한번이행사를

포모사 소식

타이베이 뉴스그룹

책을 전달하며 스승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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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었다. 스승님 지혜의 가르침

으로어려움에빠진사람들에게

더많은이로움을주려고 2005

년에는 고아원과 양로원, 도서

관, 교도소로 그 대상을 넓혔

다. 

4월 19일 동수들은 스린 구

치소, 타이베이 구치소, 타이

베이 소년원, 타이베이 교도소,

중앙경찰대학에 책을 전달했

다. 길을 잃고 철창 속에 갇혀

지내는사람들에게책은바깥세

계와 다시 만나 가장 좋은 길

이며 특히 영성에 대한 책들은

영혼을 드높이는 데 꼭 필요한

자양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

누어 준『삶을 다채롭게』, 『후광이 너무 꼭 껴요』, 『신은 모든 것을 돌보

신다』와 같은 스승님 책은 네 곳의 교정시설 상담직원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소년원생들 대신 동수들의 선물을 받은 타이베이 소년원 천 교도관은

나누어 준 책 가운데 스승님 만화책『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를 훑어

보고는“참 좋은 책이군요! 이 책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틀림

없이 좋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타이베이 구치소 왕 양도“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은 이해하기 쉬워요. 스승님 책은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

들이 읽을 만한 여러 가지 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라며 동감을

나타냈다. 또한 그녀는 고통받는 영혼들이 위안을 찾을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책을 진열하겠다고 말했다. 

4월 20일, 동수들은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 수용소와

사설 수용소 열한 곳에 스승님 책을 나누어 주었다. 티훼이 보육원 원장

인 위안 씨는 몇 년 전 보육원이 어려웠을 때 20만 NT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동수들이 보육원을 찾아 갔을 때는 지역 사회

의 건설 계획 때문에 보육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의 새 집

을 위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

회의 따뜻한 도움에 크게 감동했다. 타이베이 양밍 양로원 원장인 차오

씨는 직원들이 날마다 거주자들을 잘 돌본다고 해도 그들의 외로움과 공

허감을 위로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승님 책을 좋아했

고 스승님의 생애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며 4월 23일‘사랑의 바

다 예술센터’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동수들은 23일 타이베이 현에

있는런아이양로원에스승님의출판

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곳에 머무는

90대의 할머니 두 분은 동수들을 반

갑게 맞아 주셨고 동수들과 함께 즐

겁게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 가운

데 한 분은 동수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매우즐거워했고함께이야기도

나누며따뜻한보살핌에고마워했다.

그후 동수들이 진산, 스먼, 산즈 도

서관을 찾아가 책을 전하자 도서관

직원들은 감사해하며 도서관 이용

자들이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책을 전시하겠다

고 했다. 

4월 27일, 동수들은 스승님의

지혜의 책을 가지고 시각 장애우를

위한타이베이시립치밍도서분관을

다시 찾아갔다. 지난 번 동수들이

찾아갔을 때 도서관 직원 리 씨는

시각장애우들이스승님시집과영혼

을드높이는종교서적들을너무좋아

한다며 이런 책이 많아야 사람들이

책을 통해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찾아가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제공해 시각 장

애우들을 위해 점자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05년타이베이센터의책나누

기 행사로 진리의 소식이 사회에서

소외된 곳까지 다다를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중생들이 스승님 지혜의 감

로수로 영혼을 살찌우기 시작했다.

*주:1996년 유네스코 문화부는
매년 4월 23일을‘세계 책의 날’로 정
했으며 포모사는 이 행사에 참여한 첫
번째 국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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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룽] 2005년 4월 30일, 지룽 시 환경보호국은 포모사 환경 보호부

가 제정한‘2005 포모사 바다의 해’계획 사업의 하나로 바도우즈 차오

징 공원에서 해변 청소 행사를 열었다. 이 뜻깊은 행사에는 칭하이 무상

사 국제협회와 30여 개 다른 단체들이 참가했다.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고양될수록 청결함이 필요

하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청결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

구보다 더 깨끗하다거나 누군가가 청결함을 더 좋아하는게 아닙니다. 그것

은 진·선·미라는 성인의 생활 방식이 표현된 것입니다.”(뉴스잡지 83호 발

췌) 동수들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빠르게 해변을 청소했다. 해변은 그

다지 더럽지 않았는데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청결의식이 높아서 환경 보

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러해동안해변청소행사에스스로열심히참여해온황사저는“스

내면·외면 모두의 환경 보호

지룽 뉴스그룹

승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상하고 채

식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

다. 해변 청소는 바깥 환경을 보호

하는 것이고요. 내면과 외면을 모두

깨끗하게 보호해야만 진정으로 스

승님가르침과이상을따르는것입니

다.”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런 뜻에 다같이 참여해서 오염이 없

는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

력하기를 바란다.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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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기를 가지고 도전을 극복하다

지아이 뉴스그룹

[지아이] 제14회포모사 전국대학체전이 2005년 4월 29일부터 5월 3

일까지 국립 중청(中正) 대학교에서 열려 포모사 곳곳의 165개 대학에서

참가한 약 12,000명의 선수들이 여러 가지 경기를 벌였다. 때마침 지아

이 현 민시웅 읍에서도 해마다 열리는 파인애플 문화 잔치가 열렸다. 이

때문에 이번 행사는 과일 바자회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윈먼(雲門) 무

극과 리위안(梨園) 극방 공연 같은 많은 문예 행사를 열어 운동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남다른 행사가 되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도 이번 행사에 두 개의 부스를 마련해 한 곳

에서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채식을 널리 알렸다.

동수들은 손님들을 위해 여러 가지 맛있는 채식요리를 해서 채식음식이

부족한 멀리 행사장에 가져다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며 스승

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물어 보았고 동수들은 즐겁게 답해 주었다. 행사를

하는 동안 10년 넘게 채식을 해 온 한 전시 관계자는 우리를 찾아와“여

러 가지 요리와 스승님의 가르침 모두 감동할 만하지만 음식보다는 스승

님 DVD 강연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스승님 가르침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인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찾아왔다. 그 가운데 관음법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부모님 반대로 입문

을 못했던 한 외국어과 학생은 방편법을 배우고 나자 축복이 넘치고 고양

되어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또한 지역의 한 유명 인사는 스승님 DVD를

보려고 자주 들렀으며 올 때마다 몇 시간씩 있으면서 밥먹을 시간이 되어

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 행사 넷째 날, 그는 방편법을 배웠고 채식을 잘

하게 되면 입문하겠다고 말했다.

선수 몇 명도 우리를 찾아왔는데 그 중에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동

수들도 있었다. 채식을 하면서도 각

대학에서최고선수들인이들은균형

있는 채식이 육체적인 힘도 길러 준

다는 것을 증명했다. 예를 들어 국

립중앙대학교의 수영선수 류 사형

은 채식이 몸의 부담을 없애주고 끈

기와 체력을 키워 준다며 뛰어난 힘

과 체력 덕분에 장거리 수영을 추

천 받았다고 했다.

이번 대회의 대변인 타이베이

마잉조 시장은 늦게 출발한 것에 대

해 두려워 말고 끈기를 가지고 최

선을다해목표를이루라고참가자들

을격려했다. “장거리달리기와수영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과 힘

입니다. 그러므로 늦게 출발했다고

반드시경기에지는것은아닙니다.”

마 시장의 생각은 수행을 할 때도

적용이 된다.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시간을잘살려서수행한다면

점점더높은세계로오를것이다. 그

리고 끈기 있게 모든 도전을 이겨

낸다면운동경기에서그렇듯이수행

에서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

이다.



정 계순 사저/ 한국 서울 (원문 영어)

제가 당신께 모든 오월의 꽃들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당신께 오월 꽃들의 모든 색채와 향기를 담아

편지를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이 아름다운 오월에 당신을 위해 시를 쓸 수 있다면

제가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왕이신 당신을 그릴 수 있다면

그래도 난 당신을 충분히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느낌을 절대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제게 기쁨을 가져다 주셨고

당신은 제게 행복을 가져다 주셨으며

당신은 제게 영원히 끝나지 않은 사랑을 가져다 주셨어요.

수천 년 간의 갈망은 사랑의 눈물과 함께 끝이 났어요.

당신의 현존 안에서

그 어떤 말로도 이 깊은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오직 제 가슴 안에서 흘러 넘칠 뿐입니다.

영원히!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당신을 찬미하는 모든 꽃들과 함께하며

당신을 찬미하는 모든 나무들과 함께하며

당신을 찬미하는 모든 별들과 함께하며

당신을 찬양하는 온 우주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전 당신이 그립습니다.

이 아름다운 오월에! 

시

은혜로운 오월 어느 날

스승님께 드리는 어머니날과 스승님의 생신 축하 카드

다다음음 사사이이트트를를 방방문문하하시시면면 스스승승님님의의 생생신신축축하하 사사진진과과 전전세세계계 센센터터 동동수수들들이이 칭칭하하이이 무무상상사사에에게게 보보낸낸

아아름름다다운운 카카드드를를 보보실실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pecial_report/2005MotherDay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special_report/2005MotherDay

http://www.godsdirectcontact.org/2005MotherDay
http://godsdirectcontact.us.com/motherday/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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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타나신 스승님

이 모든 것은 2005년 2월 21일 나른한 월요일 오후, 한 헝가리 동수가 관음사자로

부터 전화를 받은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있다면서 시골

에 있는 센터를 급히 방문하고 싶어했다. 뒤이어 많은 사람들이 전화 연락을 받았고 얼

마 지나지 않아 십여 명의 헝가리 동수들이 들뜬 모습으로 관음사자와 함께 중국식당에

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2년 넘게 뵙지 못했던 우리의‘빅 시스터’스승님께서 느닷없

이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1999년 유럽 순회 강연 이후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처음으로

헝가리에 오신 것이라서 우리는 놀라움과 행복감에 어쩔 줄 몰랐다!

낡은 헛간이 명상 홀로 태어나다

그날 저녁 우리 모두는 센터로 향했다. 그곳은 난방 시설도 없고 교통도 불편했기

때문에 겨울 동안 한 번도 단체명상 장소로 쓰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겨울에는 보통

사형 한 사람만 센터를 지키며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스승님의 빈틈없는 지시에 따라

그곳은 이틀도 안 되어 겨울 선 행사 장소가 되었다! 몇 대의 이동 주택이 센터 자산에

새로 포함되었고, 원래 여름 선 행사 때 욕실로 사용되던 벽돌로 된 헛간은 아늑한 명

상 홀로 바뀌었다. 여기에 전기식 석유난로를 여러 대 설치하자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특별보도

최고의 선물을 갖고 오신 스승님최고의 선물을 갖고 오신 스승님

헝가리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5년 유럽 선 행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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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수 있는 겨울 선 장소로 바뀌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기온에 눈도 자주 내

리는 외딴 곳에 있는 그 센터는 사실 들어오는 길도 흙탕길이어서 다니기가 어려운 탓에 모두

들 은밀하고 고요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신실한 마음으로 많은 동수들이 참석하다

이튿날 스승님은 유럽 동수들 가운데 아주 신실한 동수들에게만 이 특별한 모임을 알리되

스승님이 계시다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하시며 참가할 수 있는 모든 동수들의 이름을 손수 확

인하셨다. 예사롭지 않은 소식을 알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유럽 각지의 동수들이 센터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스승님이 계시길 바란 동수들도 있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온 동수들

도 있지만 모두 스승님께서 정말 계신 것을 알고는 무척 놀라고 기뻐했다. 어떤 동수들은 울

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다른 동수들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기도 했다.

철야 선 행사 동안 펼쳐진 경이로운 명상

선이 시작되자 스승님은 우리에게“삶을 명상으로 만들라”고 타이르시며 우리가 스승님의

가르침에 쉽게 따를 수 있도록 하루 일과를 짜 주셨다. 또한 스승님과 함께 이곳에서 명상하

는 것은 매우 값지다고 하시며 스승님과 함께하는 1초의 명상이 다른 곳의 1시간 명상과 맞먹

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도 밤낮으로 명상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자지 않고 명상해 보니 놀랍게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실제로 며칠 동안 아무도 자지

않았다.(적어도 눕지는 않았다.) 우리는 하루 두 번 식사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명상

만 했다. 이렇게 우리는 텐트를 치거나 추위에 떨면서 잘 필요 없이 하루 종일 따뜻한 명상

홀에서 행복하게 명상만 하는 실제적인 이로움을 누렸다. 열에 아홉은 하루도 버티기 힘들 거

라고 여겼던 이런 단순한 생활에 모두 행복하고 만족했다. 스승님은 지금부터 이 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철야 명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58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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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너머의 고차원적인 가르침이 전해지다

선 행사 동안 스승님은 매일 적어도 한 번 이상 우리와 함께 명상하셨고 전에는 들어

보지 못한 많은 정보를 알려 주셨다. 스승님은 여느 때처럼 유쾌하고 유머스러운 모습으

로 최근 외딴 동굴에서 안거하신 이야기를 해주셨다. 또한 안거 중 이유도 없이 위험한

일을 몇 번 겪었다고 하시며 지금 마야는 크게 다친 동물과 같다고 덧붙이셨다. 마야가

패배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바로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라서 스승님은 세상 사람들이 현

재의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은거해서 계속 명상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밖에 스승님은 천상의 세계들을 빠짐없이 똑똑하게 설명하시다가 가장 높은 경지

까지 이야기해 주셨다. 스승님은 바로 이 우주의 가장 높은 세계에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당신이 맡은 일은 지구를 구하고 중생을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하셨다. 역사적

으로 예언된 최후의 심판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큰 재난으로 나타날 뻔했다고 말씀하시

며 스승님이 내려오셔서 재난을 누그러뜨려 지구를 구하고 고양시켰다고 하셨다. 현재

스승님이 맡은 일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 새로운 은하계 구조가 제자리를 잡고 지구도 고

양되어 이제 청소 작업만 조금 남았을 뿐이라고 한다.

깊은 감사로 더 나은 수행자가 될 것을 다짐하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여러 번 말

씀하셨다. 또 당신도 우리와 선 행사를 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셔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삶의 가장 큰 선물로 감사하게 여기며 될 수 있는 한 오래 머

물려고 했다. 하지만 약 2주 후 스승님은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없이 갑자기 떠나셔야

했다. 스승님이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슬퍼했지만 우리는 스승님과 함께

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며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이

선물을 받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스승님,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

다.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좋은’제자 그 이상이 되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스승님 삶의 모

든 순간에 최상의 것이 함께 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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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라운이야기는스승님의자

비를 거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05년 2월 21일 오후, 막 퇴

근하자마자아는관음사자로부터전

화를 받았다. 그는 되도록 빨리 부

다페스트 센터로 와서 자기를 태워

여름에만 사용하는 시골 센터로 데

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누가 농담하는 것으

로 생각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알아

차리고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는

막 비행기에서 내렸으며 30분 안

에 센터로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매우마음이들떴지만왜그가시골

의 눈 덮인 센터를 가려고 하는지

거기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상상

이 안됐다. 여느 때처럼 시내로 가

는 길은 많이 붐볐다. 같은 동수인

아내가 조수석에 앉아 더 빨리 가자고 해서 나는 최대한 빨리 차를 몰았

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차 안에 있던 내 마

음을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흥분

된 마음뿐이었다.

부다페스트 센터 앞에 도착하자 우리 부부는 주차하고 있던 택시 옆

을 스쳐가면서 택시에 타고 있는 관음사자와 한 사저를 보았다. 관음사

자가택시에서내리며자신이하는말을택시기사에게통역해달라고했다.

택시 기사에게 관음사자가 하는 말을 통역하는데 뒷좌석에 앉아 있던

‘사저’가 기사에게 많은 돈을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기다려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번개를 맞은 듯 깨달았다.

천상의 진동이 함께하는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내 인생을 끊임

없이 행복으로 채워 주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난 뒤돌아보고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승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가! 그때까지 나

는 비디오나 꿈에서나 스승님을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에 계시다

니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만 같았다. 스승님은 차에서 내려 우리를 안

아 주셨고 그제야 꿈이 아니라는 게 실감났다. (꿈에서는 스승님이 안아 주

시기 전에 깨어나곤 했다.) 사랑하는 스승님이 직접 껴안아 주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나는 너무 기뻐서 기운이 펄펄 났다.

그날은 흐리고 추웠지만 스승님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가슴속에서

사랑의바다에서온물방울

신의 은총 속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하낙 페렝끄 사형/ 헝가리 부다페스트
(원문 헝가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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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교인이라 채식만 한다며 어떻게 채식요리를 하는지 설명하셨다. 스승

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요리를 시켜 주시곤 근처에 사는 다른 동수들도 부

르라고 하셨다. 물론 우리는 동수들을 놀라게 해 주려고 식당으로 와야 하

는 이유에 대해선 말해 주지 않았다. 다른 동수들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저

녁을 먹었다. 스승님은 손수 음식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와 즐겁게 농담을

나누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수들이 하나둘 차례로 도착했으며 스승님은

그들을 한 사람씩 안아주셨다. 동수들은 스승님을 보고 자기 눈을 의심했

으며 모두들 가슴이 벅차 올랐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물건을 조금 산 뒤

시골 센터로 향했다. 며칠 후 우리는 스승님의 은총 속에 믿을 수 없을 만

큼 고양된 선 행사에 참가했다.

피어나고 태양마저 얼굴을 내밀

었다. 우리가세상에서가장운이

좋은 사람들임을 알고 나자 엄

청나게 행복했다. 스승님은 잠시

부다페스트 센터를 둘러보시고

미리마련해둔의자에앉아망고

주스를드신후우리와함께시골

센터로 이동하셨다.

가는동안스승님은중국식당

에들러우리에게저녁을사주셨

다. 스승님은식당주인에게우리

한겨울의 꿈, 축복 받은 낙원
포도르 마리아 사저/ 헝가리 부다페스트

(원문 헝가리어)

부다페스트연락인에게중국식

당에서특별한모임이있다는소식

을 받았던 그 날은 정말이지 축복

받은 날이었다. 나는 옷 몇 가지

와 관음보를 가방에 챙긴 다음 택

시를잡으려

고 뛰어나갔다.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택시가 내 앞에 멈추더니 손님이 차

에서 내렸다. 택시에 타기도 전에 나는 운전사에게 갈 곳을 알려 주고 늦었

으니 서둘러 가자고 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관음사자를 포함한 8명의 사람들이 기대에 찬 밝은 얼

굴로 식당 한쪽의 커다랗고 둥근 탁자에 둘러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이어

그 속에서 스승님을 발견한 순간 나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어머

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스승님 가까이에 있고 싶었다. 마침내 내가 식

탁에 앉자 스승님은“꿈을 꾸는 것 같지요!”라고 하셨다. 스승님께서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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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말을 건네시

자 그제야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스승님이 우리와 함

께 계셨다! 스승님이 우리에게 오

신것이다! 우리가얼마나바랐던일

인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스승님이 와 주시기를 애타게 원했

던 헝가리의 시골 센터로 향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한겨울의 꿈처럼

느껴졌다. 추운 날씨에 바람까지

부는 센터는 우리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여기저기 쥐가 다닌

흔적이 있고 부엌은 지저분해서 물

도 마실 수 없었다. 스승님은 우리

에게 여기에 남을지 떠날지 결정하

라고 하셨지만 나는 너무 행복해서

기꺼이남기로했다. 이어서며칠간

유럽의 전 동수들이 스승님을 보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 채 선

행사에 모여들었으며, 스승님이 이

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누구도 불편함에

대해마음에두

지 않았다.

선 행사를 마련하는 동안 스승님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함께 돌보

셨으며 이동 주택도 몇 채 사주셨다. (너무 추워서 텐트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서 욕실은 명상 홀로 바뀌었다. 따뜻하게 지

낼 수 있게 난로를 놓고 벽 사이 틈을 메웠으며 드나드는 문 위로 두꺼운

커튼을 쳐서 우리는 밤에 그곳에 머물며 명상할 수 있었다. 부엌도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차려졌다. 스승님은 선

행사 동안 세 번이나 바깥식당에서 음식을 시키시며 우리가 음식을 차리

는 데 너무 애쓰지 않도록 하셨다.

스승님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을 빈틈없이 보살피셨고 센터의 개들

도 당신의 이동 주택에 들어 오도록 해주시고 따뜻한 잠자리도 만들어 주

셨다. 또한 우리가 진흙탕에서 신을 수 있도록 장화도 사주셨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의 육신을 돌보신 이야기일뿐이고, 우리의 영성에 대한

돌보심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정말 큰 선물이자 진짜 축복은 스승님과 함께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와 온 우주가 스승님에게 받고 있는 끊임없는 영적인 축복은 상상할 수도

없다. 특히 선 행사에 참가한 동수들은 스승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견

디시는지 경험했으며 신의 은총 없이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 빠져 나

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선 행사 동안 우리는 마치 낙원에 있는 것 같았다. 스승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과 인내, 무아, 놓아버림, 겸손, 끈기, 규율, 집중력

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되었다. 스승님은 우리를 효율적으로 너그럽게

대하셨으며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다. 또한 물음에 대답해 주시고 농담을

하시며 노래를 불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드높이는 최상의 선물을 무더

기로 주셨다. 선 행사 동안 5세계에 도달한 사형사저들을 축하하며 우리

가 정말로 행운아이며 매우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스승님에 대한 감사

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스승님,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가슴

속 깊이 남을 놀라운 선 행사를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바다에서온물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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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외곽에서 열린 2005년 유럽 선 행사

동안 스승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운

좋게도 스승님의 성스런 강연을 매일 들을 수 있었을

뿐더러 스승님의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실제적이면서

도 영감이 넘치는 모습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번 선 행사에서 내가 맡은 일은 물건을 대주고

동수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었다. 물건을 사러 갈 때마

다 되도록 빨리 일을 보고 스승님 곁에서 너무 오래,

너무멀리떨어지지않으려고했다. 심부름을마치고선

장소에 가까이 올 때면 스승님의 엄청난 축복이 느껴

졌다. 그건 마치 명상할 때 사랑의 바다에 잠긴 듯한

느낌같기도하고꿀벌이벌통으로돌아올때주체할수

없이 끌리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다.

차를 타고 다니며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센터로

들어오는 마지막 1.5킬로미터는 차가 진흙탕에 빠지

고 꼼짝할 수 없는 길이어서 저녁 7시 이후에 땅이 얼

어야만 겨우 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승님은 선

행사동안내가어려움을겪게내버려두지않으셨다. 다

른 차들이 꼼짝도 할 수 없는 길을 나는 기적처럼 몇

번이고 잘 다닐 수 있었다.

물건을 사고 심부름하는 한편, 나는 스승님의 운

전기사가되는영광까지얻었다. 스승님과함께차를타

고 가는 동안 스승님은 당신을 2년 동안 안거를 끝내

고문명사회로돌아온‘동굴의여인’이라고장난스럽게

말씀하셨다. 우리는‘문명사회’로돌아오신스승님을위

해 물건을 사고 개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다.

개 이야기를 하시며 스승님은 센터에 있는 개 세 마리

가 처음에는 스승님을 보통사람 대하듯 했다고 말씀

하셨다. 하지만 스승님의 개 구디(Goody)가 센터의 조

그만 검둥개에게 텔레파시로 스승님을 잘 보살피라고

말하자, 다음날 세 마리 개들이 스승님이 계신 이동주

택 앞에서 점잖게 기다리다 저마다 나름대로 스승님

을 맞이했다고 하셨다. 스승님은 또한 나의 늙은 개를

돌보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그에게 비타민과 약

을 사 주라고 돈도 주셨다. 스승님은 이렇게 실제적인

방법으로모든중생들에게너그러우심과자비심을보여

주셨다.

스승님은빠르게생각하고빠르게일하는것을좋아

하시고 복잡한 것은 싫어하셨으며 우리에게 재빠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바라셨다. 스승님께서 이틀 만에

버려진 곳을 편안한 명상 센터로 바꾸고 선 행사를 여

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효율성에 관한 소중한 교훈

을 배웠다. 또한 스승님은 선 행사 간의 시간은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1분 1초를 아껴야 한다고 말씀하셨

으며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다!

나와 다른 참가자들이 2005년 유럽 선행사에서 얻

은 끝없는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다. 우리에게 끊임

없이 축복을 주시는 스승님, 감사합니다.

2005년 유럽 선 행사에서
얻은 귀중한 축복

2005년 유럽 선 행사에서
얻은 귀중한 축복
페끄 타마스 사형/ 헝가리 부다페스트 (원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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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길목해서

사랑하는 스승님께

저는 이번에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당신을

직접 뵈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스승님을 세 번 만났는데 마지막은 오

년 전 선 행사에서였습니다. 전 아주 운이 좋다고 생

각합니다. 스승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한 동수들

도많으니까요. 이번만남에서스승님께서제게주신은

총은 평생 써도 다 못 쓸 것입니다. 신께 깊이 감사드

립니다. 

2005년 2월 22일, 부다페스트 센터로 단체명상을

가던 길에 한 사저가 시골에 있는 센터에서 특별한 모

임이 있으니 텐트를 가져 오라고 말했습니다. 영하 25

도까지내려가는헝가리에서겨울밤을텐트에서지내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 가슴은 두근

거렸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곧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다

음날 센터에 도착한 저는 동수들로부터 당신이 거기

에계신다는말을들었지만도저히믿을수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는데 거기서 당신을 본 것입니

다. 그 순간 당신은 돌아서며 제게 윙크를 하셨지요.

전 할 말을 잃고 활짝 웃었지만 당신께서는 저를 마

치 옛 친구처럼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

을 알았습니다. 이런 뜻밖의 교감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승님께서 용기를 붇돋아 주는 윙

크를 해주셨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며칠 동안, 스승님은 저에 대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구나 제 실수를 바

로잡아 업장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변하게 해

사제지간의편지

윙크의 힘
타녹 주잔나 사저/ 헝가리 부다페스트 (원문 헝가리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 행사 동안 우리에게 노래를 해 주셨던 특

별한 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스승님은

마치작은나이팅게일처럼, 아이들에게자장가를불러주

는 엄마처럼 우리가 명상할 때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정말멋진경험이었습니다. 그건비디오테이프를보면서

늘 꿈꾸던 소원이었는데 이번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

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스

승님께서무소부재하시지만당신이높은세계에갔다돌

아오시는 동안 가까이 앉아 당신을 보는 것은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우리의세속적인두뇌로신성을이해하

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알

고, 우리의 심장은 당신과 함께 뛰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스승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제 대답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저도 당

신을 사랑합니다.”

저를 안아 주시고 멀리서 입맞춰 주시고 축복사탕

으로 저의 지혜안을 맞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눈

맞춤과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보살핌, 다른 멋진 것들

과 일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오직 수행과 헌신을 통해 감

사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신께 감사드리며 사랑과 포옹과 함께 건강하시기를 바

랍니다.

2005년 3월 25일
제자 타녹 주잔나 올림

윙크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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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밥 먹을 때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하면 으레 잘 씹지

못하니까요. 영적인 면이 아닌 물질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또 말을 하면서

먹으면 음식이 위가 아닌 폐나 코로 잘못 들어가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

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설명말고도 먹을 때 말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거

의 모두 그때 마귀가 입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입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통로이고 많은 시간 동안 입을 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마귀가 우리를 지배

하려고 하면 입으로 재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먹으면서 계속 말

을 하면 마귀는 그 소리를 듣고 음식과 함께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

다. 아니면 음식을 더럽혀서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나쁘게 해서 음식이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 전염병에 걸리고도 알지 못합니다.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

지만 아직 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먹으면서

동시에 말을 하면 온갖 세균들이 음식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들이마셔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퍼뜨린 세균 때문에 더러워진 음식을 먹어야

만 합니다.

그러니 먹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면 음식

에다 대고 말하지 마세요. 밥상에 가까이 대고 말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으

레 여러분의 숨이나 침 때문에 병균이 음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

에는 안 보이지만 병균은 거기에 있습니다.

먹을 때는 말을 삼가라

칭하이 무상사/ 1995. 12. 23.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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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스승님께

스승님, 안녕하세요!

오늘 전 스승님께 편지를 써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

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5개월 째 방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문한 것은 아니지만 스승님께서

언제나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놀랍게도 가

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답니다.

방편 수행을 하기 전에는 툭하면 화를 냈고 때로는 비열하고 속좁게 다른 사람들과 말싸

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저의 단점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스승님 말씀처럼 많은 생을 거치

면서 쌓인 습관들은 그런 상황에 부딪칠 때마다 불쑥 튀어나와 저 자신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회 생활에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삼십 줄에 접어든 제가 스승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단점들을 죽을 때까지 고치

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승님을 알게 된 후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랍게

도 온갖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도리에 어긋난 비

난을 참아야 할 때마다 저는 스승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비난도 큰 인내심으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놀라운 보살핌으로 에고를 없애고 화내는 버릇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할 때도 언제나 스승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일을 긍

정적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강해진 저는 이런 면에서 스스로 많

이 좋아졌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제 상사가 기차역까지 저를 태워다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일하는

저의 태도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저도 제가 좋아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를 알아주는 말을 듣고서 뛸 듯이 기뻤고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가 완전

히 바뀌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한 상사는 제가 누구도 비평하지 않으며, 항상 다른 사

람과 잘 어울리고 용서하며 동료를 생각하고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님, 중년이 되어 가는 제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게 도와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깊이 사랑해 주시고 제 인생을 새롭게 바꿔 주

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며 정말 뵙고 싶습니다.

스승님께 큰절을 올리며
토론토에서 조우 홍 올림

사제지간의편지

나의 삶에 새순이 돋다
예비 입문자 조우 홍/ 캐나다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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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1: 저는 사실 질문은 없고 한 가지 드릴 말씀

이 있습니다. 처음 입문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에 대

해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씩 그 궁금한 것이 풀

려 갔습니다.

스승님: 내면으로 말인가요?

질문자 1: 예. 내면으로도 그렇고 스승님의 오디오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책을 보면서도 풀렸

습니다.

스승님: 그렇지요.

질문자 1: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승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중요

하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말씀조차도 될 수 있는 대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스승님 가르침에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으며, 명상은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줍

니다. 우리는 황금시대로 다가갈 모든 것을 내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정

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값진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구원하러 와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만 같았고 온갖 의

문으로 고민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목표가 생겼고 적어도 제가 어디로 가

고 있는지를 압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천만에요.

질문자 2: 안녕하세요. 스승님. 저는 방금 이야기한 사형 말에 모두 동감합니다. 바로 제가 생

각하던 대로입니다. 저는 입문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체험은 그리 많지 않지만 삶과 주위는 더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더 고귀해진 느낌입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사이도 더

좋아졌고요. 저는 이것이 진짜 기적이며, 더 수행을 하다 보면 체험도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합

니다.

스승님: 예,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내면의 빛을 보고 소리를 듣지만 어떤 사람들

은 소리만 듣고 빛은 희미하거나 가끔씩만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빛은 자주 보

면서 소리는 거의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집중력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수행하면
모든 삶이 아름다워진다

칭하이 무상사/ 1997. 12. 26. 미국 워싱턴 D.C. 국제 선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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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가 가진 업이라든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이 만나는 사

람이나 일들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리고 때로는 미처 모르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수

도 있고 업장이 무거운 사람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수행자의 삶은 언제나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자비롭고 지

혜로워지며 이 세상 슬픔과 욕망, 탐욕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정말 현명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한 수행자가 얻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얻으려면 수행해

야 합니다.

질문자 2: 저는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와 저희에게 해주신 모든 일과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스승님께 감사드

립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만병 통치약’

질문자: 지금 저에게 가장 큰 장애는 자신을 깊고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커가면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

다. 그래서 저는 가끔 스스로 걸림돌을 만들거나 많은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스승님: 예, 나는 한 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관음법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자

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

는 모든 일이 신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더 이상 스스

로를 나무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는지 알 것이며, 일부러 알맞게 맞추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처리하

는 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

이 그냥 저절로 바르게 되는 거지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인습과 관습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든 부모들은 그것을‘버릇없고, 엉망이며, 나쁜 것’으로 생

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죄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지우기가 힘듭니다. 우리를 자

유롭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고 그 훌륭함을 몸소 느끼는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

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훌륭하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

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 법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진정한 자아를 알

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문을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칭하이 무상사/ 1991. 3. 9. 미국 콜로라도 보울더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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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타깝습니다. 관음법문은 단 하나뿐인 길이며 가장 좋고, 가장 빠르며 어떤 부작

용도 없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나는 관음법문이 모든 병과 자기와 타인에 대한 미

움, 세상의 모든 무지와 좌절, 고통과 오해 같은 것들을 치료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치

료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직접 신을 알게

되면 저절로 치유될 것입니다.

유용한정보

선 행사 동안 한 사저가 늙으신 어머니는 입원해 있고 아이들과도 같이 지내지
못한다며 스승님께 어려움을 얘기했다. 스승님은 사저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다음과 같은 통찰력 깊은 조언을 해 주셨다.

병이 있는 곳에 생각을 두지 말고 두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비참한 일이나 여러분

영혼의 속하지 않는 곳에 대해선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

는 축복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훌륭하고 멋진 것만 생각하십시

오. 언제나 사물의 나쁜 면만을 바라본다면 눈 앞에 있는 좋은 면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병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음과 푸념만 하는 품성과 자신

에게 해가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

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선택

했습니다.

자신을 가엾게 여기고 불평만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이 좋지도 않고 계속 아프기만 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니까요. 아프고 좋

지 않은 것에만 집중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됩니다. 행복을 억 누르는 온

갖 것으로 머리가 꽉 차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

신 말고는 누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좋지 않은 생각에 싫증

이 나야지만 좋아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면
긍정적인 상황이 따른다

칭하이 무상사/ 2000. 5. 12. 한국 영동 국제 선육 (원문 영어)
DVD No.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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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습은
믿을 게 못 된다
칭하이 무상사/ 1996. 5. 12. 캄보디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44 

옛날에 술을 아주 좋아하는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외출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하인이 음식을 먹고 잘 익은 포도주를 마셔 버릴

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는 꾀를 내어 부려먹

기 편하고 음식을 훔치거나 변명을 하지도 못할 것 같

은 아주 멍청해 보이는 하인을 골라 놓았습니다. 그래

도 그는 조바심이 나서 그 하인에 대해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에게“지금부터 집을 잘 지켜라. 부

엌에 돼지고기가 걸려 있는데 잘 지키고 절대 건드리

면 안 돼! 그리고 부엌 옆에 있는 닭도 손대면 안 된

다. 개나 고양이가 와서 잡아먹게 해서는 안 돼. 저쪽

에 잘 봉해진 단지는 쥐약이니까 절대 건드려선 안

돼.”라고 말했어요.

주인이나가자하인은돼지고기를구워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닭도 잡아 먹으며 술까지 마셨습니다. 그리

고는 기분 좋게 술에 취해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하인은 주인의 긴 의자에 누

워 술 냄새를 풍기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방에는

하인이자면서발로걷어찬닭뼈들이흩어져있었고요.

그래서 주인은 하인을 깨워서 물었어요“이봐! 닭과

돼지 갈비가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내 포도주, 아니

쥐약은 또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하인은 대성통곡을 하더니 바닥에 꿇어앉

아 말했습니다. “제발 소인을 용서해 주세요! 소인은

주인님 말씀대로 집과 모든 것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웬 고양이가 들어와서는 부엌 지붕으로 올라가 돼지

고기를가져다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개한마리가고

양이가 하는 짓을 보더니 닭을 잡아 먹었고요. 전 주

인님이 돌아와 소인을 꾸짖고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독

약을마셨어요! 그런데어떻게제가아직살아있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이 멍청해 보인다 해도 진짜 멍청한 게 아닙니다. 그

리고 어떤 사람이 상냥해 보여도 반드시 상냥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보고 그 사업이나

노력의결과를보십시오. 그러면여러분은그사람의속

내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겉만 보고 그 사람이 좋

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스승을 찾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달

콤한 것을 좋아해서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

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예의 바른 태도, 우리의 에고

와 눈과 습관을 즐겁게 하는 다정한 방식들을 좋아하

지요.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 친절하고 언제나 부드러

운 말투로 상냥하게 대하는 스승이나 선생은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 성격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훈련된 비행기 승무원과 같을 뿐 그런 사람

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로운 일을 해주거나 내면에 진

정한가르침을가지고있는것은아닙니다. 왜냐하면많

은 사람들이 부드럽게 말하지만 매우 파괴적인 행동

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과 사회에 좋

지 않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요. 이런 경우 그 사람

이 겉으로는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아도 자

신에게, 혹은 크게는 사회에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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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의농담

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일과 노력의 결

과이지 외모나 반응, 생활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

다. 여러분은 예수가 막대기 같은 것으로 환전상을 성

전에서 쫓아내고 상을 엎었다는 얘기를 들어 봤을 겁

니다. 큰스승이 그렇게 하는 것이 품위 없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인류를 위해 큰 선행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는 당시 그의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

까지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온 인류에

게 여전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많은주부들이나관리들이말을부드럽게할

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처럼 훌륭한 일을 하지는 않

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나 가족,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좋

은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할

수없어서아주부드럽게만말하는건지도모릅니다. 타

고날때부터성대에문제가있거나목이막혀있어서요.

그러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신중해야

만합니다. 겉모습만으로판단하지마세요. 겉모습은믿

을 게 못 되니까요.

옛날에 아주 쩨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자서 강을 건너려다가 물살이 너무 세서 그

만미끄러지고말았습니다. 그러고는급류에휩쓸려

강 한 가운데까지 떠내려갔습니다.

그는 소리를 쳤어요.“누가 나 좀 살려줘요, 돈을

주겠소!”

마침 가까이에서 배를 타고 있던 사람이 말했어요,

“좋아요. 50달러를 주면 당신을 구해주지요.”그러

자 물에 빠진 사람이 대꾸했어요. “50달러라고! 너

무 비싸요. 20달러를 주겠소.”배를 타고 있던 사

람이 다시 말했어요“안 돼요. 너무 헐값이오.”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은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강물

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좋소. 30달

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있던 사람

은“안 돼요. 최소한 40달러는 줘야 돼요.”라고 했

어요. 

그러자 물 속에 있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차,

차, 차라리 죽는 게 낫겠소!”

살려줘요

칭하이 무상사/ 1996. 5. 12. 캄보디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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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여름, 집을 떠나 여행 중이던 샤오광

사저와 샤오지 사저는‘기적같이 살아남았다’라

는 말에 딱 맞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있던 날 길을 건너던 사저들은 시속 120킬로미터

로 달려오던 흰색 승용차에 치였다. 너무 강하게

부딪치는바람에샤오광사저의몸이공중에붕떴

다가 앞쪽 길 위에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다시한번그차에치이고말았다. 그충격으로차

앞유리가부서졌고그녀는차에서퉁겨져땅에떨

어졌다. 한편샤오지사저는 10미터밖으로떨어졌

지만바로일어나샤오광사저가얼마나심하게다

쳤는지 보기 위해 자신의 발로 걸어갔다. 샤오광

사저에게 외상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그 귀에 대

고부드럽게말을하자샤오광사저는장난기어린

윙크로 대답했다.

바로 구급차 한 대와 경찰들이 도착했고 운전

사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경

찰들은차가급제동할때생기는스키드마크가없

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 했다. 사저들을 병원에

급히옮기는동안사고운전사는흔적도없이사라

졌다. 병원 검사 결과 샤오광 사저가 요추에 압

박골절상을 입기는 했지만 수술은 안 해도 된다

고의사는말했다. 샤오지사저도가벼운찰과상만

입었지만 둘 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샤오지사저는가족들이걱정할까봐다음날남

편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더 밖에 있어야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당

신 교통사고 당했지? 어젯 밤 꿈에 두 사람이 흰

색승용차에치였는데그순간하얀빛이나는존재

가 두 손으로 차를 세워서 무사했어! 스승님이 둘

을구하신게분명해!”라고했다. 샤오광사저의오

빠도문병을와서“스승님의보살핌이없었다면살

수 없었을 거야.”라며 같은 생각을 얘기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가까이 사는 동수들

은 두 사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채식 음식도

가져다주며관음가족의따뜻한마음을전해주었

다. 병원에 있으면서 샤오지 사저는 스승님으로

부터열흘이내에몸이좋아져퇴원할것이라는내

면의메시지를들었다. 샤오광사저는입원해있는

동안날마다스승님불찬을들었는데그로인해다

른 환자들도 스승님의 가피를 얻어 중상을 입었

던 몇 사람도 빠르게 회복돼 퇴원했다. 몇몇 관

음법문에 많은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스승님 견

본책자를 받고 매우 기뻐하면서 자신들도 채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외과과장도 30년 의사 생

활동안그렇게큰사고를당하고도이렇게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샤오광 사저

를‘미세스 부처’라고 불렀다.

나중에 뺑소니 운전사가 잡혔다. 그에게 왜

도망갔냐고 묻자 그는“너무 과속으로 달리고 있

었기 때문에 분명 둘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갔습니다. 두사람모두가벼운상처만입었다

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

요!”라고 말했다.

최근 몸이 회복된 샤오광 사저는 매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그녀는 교통사고에서 기적처럼

살아난것을생각할때마다그건분명히사고로꾸

며진축복이라고느끼며매우감사했다. “저희에게

새삶을주신스승님께감사드립니다. 이제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수행하고 있습

니다.”

신기한 감응

스승님의 보호로 사고에서 기적같이 살아남다
구술: 샤오광·샤오지 사저/ 중국 본토
기록: 동수 (원문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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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지십시오. 그리고받는사람보다는주는사람이되십시오.

그것이 성인이 되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성인이라 부르고 성인의

가르침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

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살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스승이 어떻게 세상을 보살피고 제자들을 책임진다고 큰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영적으로 제자들을 돌봅니다. 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스승의 의무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물질적인 도움과 맞바꿔선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인이 되기 위해 배우고 있으며 스승이

되는 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스승이 되는 거룩한

길을 가면서‘스승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돌봐

야지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법을 안

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에게 작은 신들과 여러분에게 의존해 사는

모든 존재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때로

토속신이나이상한신에게절을하기때

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우리가

그신들에게절하지않고제물을바

스승님이말씀하시기를

스승의가르침을
완벽하게이해하고

자신에게의지하라

칭하이 무상사/ 1993. 10. 29. 미국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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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으면 신들이 배고파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정

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 신이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면서 음식과 돈을 받는다면 폭력

단 두목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력단 두목은 포주들을 보호해 준다는 구실로

돈을 걷으니까요. 만약 신이 그런 거래나 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은행이나 환전소에 대고

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신에게나 절하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

까? 우리는 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는 실망

할 것입니다. 살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머지않

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구하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 독립심을 잃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독립심과 생존 투쟁 정신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으니 잘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보호자가 되고 싶고 약하고 도움

이 필요한 사람들과 어린 영혼들의 수호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강해져야만

합니다.

사실 이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집이 너무 크거나 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면

작은 집을 사거나 부자에게 돈을 받고 집을 빌려 주세요. 재정적인 문제에 빠져 남에게

기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자부심과 자존심을 잃게 됩니다. 그

런 것들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스스로를 돌보고 절대로 남

에게 기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이나 예기치 못한 일을 겪게 되면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아니면 도움을

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린 급한 상황이라면 보험

에 들어서 괜찮다 해도 재난을 당한 직후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거리에 나앉게 됩

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도움을 받을 겁니다. 집이 없어서 춥고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도와 준다면

도움을 받아야지요. 자존심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강해지

고 일을 하게 되면 다음 번 재난에는 여러분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아무 문

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스승이 독립적어야 한다고 했으니 다른 사람

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난 지금 죽어야 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라면

나도“좋아요, 죽으세요! 당신은 너무 어리석어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라고 말할 겁니

다. (대중 웃음과 박수) 사회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 그런 사람은 되도록 빨리 죽는 것이 좋

스승님이말씀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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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해 줄 겁니다.

그러니 융통성을 가지세요. 내 가르침을 배우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때에 알맞

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스승이 이렇게 말씀하

셨다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기지 마세요.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때에 따라 알맞게 사용하

십시오. 부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처와 다르게 가르친다거나 부처와 똑같은

옷을 입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는“내 가르침은 뗏목과 같으니 강을

건넌 후에 손에 들고 다니거나 어깨에 메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 그것은 너희에게 장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다음에는 뗏목을 가져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는 뗏목이 쓸모있는 도구였지만 건넌 다음에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만약 계

속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 주위 나무나 사람들과 부딪칠 것입니다. “이 뗏목은 나를 도와

준 물건이니까 의리를 지켜야 해. 나는 이것과 함께 자고 무덤까지도 가지고 갈 거야.”라고 한

다면 금방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습지 않겠어요?

세상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

수행자가 융통성이 없고 인류를 돕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

람은 죽은 부처이지요. 오로지‘살아 있는’부처만이 세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게 스스로를 잘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고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을 돌볼 때는 여러분의 지혜를

쓰도록 하십시오. 힘이 남는다면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

게 영적으로 세상의 기운을 깨끗이 할 뿐 아니라 돈과 물질 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세

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면에서 스스로 나아지도록 노

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완전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지혜라는 한쪽 면만 기른다면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우리는 많은 빚을 집니다. 적어도 물질적으로는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장해서 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은혜에 어느 정도 보답해야 합니다. 그러므

로 개개인이 자신의 돈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여러

스승님이말씀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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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일을 하면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단지 업장 때문에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신

의 일을 하면 매우 고양되고 정말 좋습니다. 신의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많은 행복을 느낍니

다. 단지 내 몸이 피곤해지지요. 그것은 물질세계와 신의 본성이 서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물질세계는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좋은 일을 못하게 하며 여러분에게 불가능을 말하려 하

지만 영적인 세계는 항상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우리가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

주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높은 차원을 생각하는 고귀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단체명상을 하고 진정으로 고

귀한 존재들과 접촉하며 고귀한 생각만 해서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정말 굉장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물질적이기만 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떤지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분을 구속하고 억압하며 그들 쪽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건 정말 힘듭

니다. 지금 여러분은 항상 고귀한 사람들 사이에 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축복입니다. 만

약 전세계 사람들이 그렇다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대중 박수) 태어난 나라와 생활 배경이 우

리에게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 언제나 우리 개개인 영혼만이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

러분이 충분히 강하면 어떤 상황이나 배경, 그리고 어떠한 영향도 이겨내고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해야 하며 신을 알아야 하는 것

입니다. 그건 곧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배경이나 전쟁, 국가, 민족, 관습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자유

칭하이 무상사/ 1999. 8. 4. 미국 뉴욕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4

번 말한 내용입니다. 나의 모든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도움이 되며 길게 보자면 세

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스승님이말씀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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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승님, 저는 수행과 세속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스승님: 열심히 노력하세요! 알겠지요?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균형 잡기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문제가 뭐지요? 질문이 너무 막연하네요. 당신의 문제가 정확히 뭡니까? 예를 들어

서 정확하게 말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질문: 스승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의 지식보다 지혜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속의

지식보다는 지혜를 얻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까?

스승님: 아니오, 괜찮아요. 예를 들어 경력을 쌓기 위해 뭔가를 공부하고 싶다면 해도 괜찮습

니다. 흥미로운 책을 읽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관심 있는 비디오가 있고 그것을 본 다음 삶

이 더 눈부시고 좋아진다면 봐도 됩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명상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나 다른 스승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하루 종일 명상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이나 해 왔거나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뭐든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를 주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 명상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명상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학잡지를 읽기도 하

고 국제 뉴스를 통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 보기도 합니다. 나 또한 많은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재미있는 책도 읽고 개들을 데리고 나가 산책도 시키고 먹이를 주

며 놀아주기도 하면서 그들을 돌봅니다. 이것들도 내 일입니다.

골라뽑은수행문답

칭하이 무상사/ 2002. 8. 24. 한국 동수들과의 인터넷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8

수행과 세속 생활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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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세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수행자라고 해서 세수도 하지 않고 깨

끗한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명상도

하며 세상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그것에 매이지 않으면 됩니다.

골라뽑은수행문답

명상은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

입문자의 업장은 인스턴트 커피처럼 빠르고 강하다

질문: 저는 어떤 때에는 감정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있으면

사랑, 증오, 시기, 좌절, 압박감 등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다가도 때로

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으로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이해합니다. 수행을 많이 해서 당신의 자장이 더욱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답

답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바깥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에너지에 더 민감해졌기 때문이

지요. 그럴수록 더 많이 명상해야만 이 모든 압박과 좌절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

한 해결책입니다.

질문: 그럼 명상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가요?

스승님: 예. 명상을 더 많이 하면 그 답답한 느낌을 이겨낼 만큼 강해질 겁니다. 정말 안됐군

요. 당신이 어떤 느낌인지 나도 압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가르쳐 여러분이 이런 모든 문제와

주위의 거친 기운을 이겨내도록 하려는 겁니다. 당신은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은 그 답답한 느

낌보다 강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위의 압력이 커질수

록 당신은 날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세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십시오.

질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관음법문 수행자가 오계를 어기면 어떤 업장이 옵니까?

스승님: 업장이 오면 알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하지

만 그 업장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고의로 계율을 어겼기 때문이지요. 그

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일반 사람들이 우주 법칙을 어기면 그들에겐 갚을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세해탈을 원하므로 모든 이자와 함께 한번에 신속히 갚아야 합

니다. 그래서 무거운 벌칙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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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정업인지 신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승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잘못한 일이 없다면 정업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했거나 계율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면 계율을 어긴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업이라는 것을 알게 됩

니다. 열에 아홉은 정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에게 우주 법칙을 어기지 않고 악업의 씨

앗을 뿌리지 않도록 인과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러므로 보통 오계를 지키고

스승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명상을 한다면 거의 모두가 정업입니다.

골라뽑은수행문답

영적인 시험의 본질

일찍‘집’으로 돌아가는 비결

정업(定業)과 신업(新業)

질문: 저는 가끔 어려운 마야의 시험을 겪습니다. 내면과 외면에 장애가 생기는데 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움과 좌절 속에

서 비틀거립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스승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님 힘에 의지하며 신실하게 수행하기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스승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다시 시도

하십시오. 이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시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수

행에 대한 믿음과 자유로워지려는 성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의 훌륭한 자아와 연결

되고 좋고 나쁜 판단에서 벗어나고 모든 시험과 성공과 실패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질문: 스승님, 더 빨리 진보해서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내가 가르쳐 준 관음법문 외에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속세에 살

면서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일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초연합니다. 그

것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비결입니다.

비결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고 이 세상과 영적 세계를 보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

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변하는지, 철학이나 내면의 생각이 변하는지에 달

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행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많이 명상할수록 이 세상은 단지 꿈

일 뿐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초연해집니다. 그리고 초연해질수록 더 빨리 진보합

니다. 그러면 살아 있는 동안에 천국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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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이해주신이야기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가 케냐의 버려진 아기를 구하다

(원문 영어)

이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abclocal.go.com/wls/news/strange/050905_ap_sn_dog_saves_life.html 
http://www.guardian.co.uk/worldlatest/story/0,1280,-4993614,00.html 
http://www.salon.com/mwt/wire/2005/05/09/stray_dog/index_np.html 

[케냐 나이로비] 2005년 5월 6일, 케냐 숲에서 버

려진 갓난아기가 떠돌이 개에게 구조되었다. 개는 아

기를 데리고 번화가를 가로질러 철조망을 통과해 나

무와 물결무늬 쇠붙이로 만들어진 오두막으로 갔다.

두 아이들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주민들

이 가 보니 아기는 헛간 근처에서 강아지와 함께 편안

하게 누워 있었다.

“아이들을 따라 밖에 나가 집 근처와 밭 주변을 찾

아보기 시작했어요.”라고 아이들의 어머니인 메리 애

드히암보(Mary Adhiambo) 씨가 말했다.  

주민들은 마침내 진흙이 묻은 채로 찢어진 검정

셔츠에 싸여 있는 몸무게가 3.3킬로그램이 나가는 아

기를 찾아냈다. 황갈색의 잡종견이 누워서 새끼를 지

키고 있었는데, 아기는 그 옆에 있었다. 애드히암보

씨는 아기를 씻기고 탯줄을 닦은 다음 새 옷을 입히고

우유를 먹였다고 신문 기자에게 말했다. 그런 다음 주

민들은 아기를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갔고 아기는 그

곳에서 다시 케냐타 국립 병원(the Kenyatta National

Hospital)으로 옮겨졌다.

병원 직원들은 아기에게‘엔젤’이라는 이름을 지

어 주었는데, 의사들은 그 아기가 개에게 발견되기 이

틀 전에 버려진 것으로 여겼다. “탯줄이 감염되어 있

어서 입원을 할 때는 많

이 울었지만 지금은 아

주 조용합니다. 잘 먹고

잘 잡니다.

오늘 아침에 아기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보

더니 하품을 했어요. 그

리고 또 쳐다보면서 다시 하품을 하더군요. 이제 괜찮

습니다.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지금 그 애는 격리된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다른 아기를 간호하는 부

인과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아이처럼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엔젤을 위해 기저귀와

아기 옷을 기부하고 있고요.”라고 병원 대변인인 한나

가쿠오(Hannah Gakuo) 씨가 말했다.

아이를 구했던 떠돌이 개도 화요일(5월 10일)부터

돌보고 있다고 케냐 동물 보호 관리 협회의 진 길크리

스트(Jean Gilchrist) 씨가 말했다. 동물 복지 담당자는

개에게‘구원자’라는 뜻을 가진‘므콤보지(Mkombozi)’

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깨끗이 씻기고 소독했다.

정부 대변인 알프레드 무투아(Alfred Mutua) 씨는

정부 당국이 이 일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며“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사하고 있습

니다. 개가 아기를 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살

면서 겪는 설명하기 힘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될

테니까요. 이는 누군가가 위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들에게 사랑 받는‘므콤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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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유례 없는 지진해일(쓰나미)이 남아시아

를 덮쳐 수십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재난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지난 28일 밤늦게 리히터 규모 8.7의

강진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연안 인도양에서 발생

해 스리랑카, 인도 해안지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인

도양 주변국은 다시 지진과 쓰나미 공포에 휩싸였다.

이 소식을 접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조명

대(38) 씨는“최근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재난들은 자

연재해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며“개발 논리를 앞세

워 환경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고

스란히나타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 “안타까운일

이죠. 당장 피해지역에 달려갈 수도 없고 지난해 발생

한 쓰나미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암담했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쓰나미 피

해지역인 스리랑카 마타라 지역 등에서 재난 구호 봉

사를하고돌아왔다. 쓰나미가할퀴고간마을의모습은

참담했다. “집들은 흔적도 없고 사람들이 집터에 멍하

니앉아있는모습을마주했어요. 쓰레기는뒤엉켜산더

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 주민들은

치울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으로 10여 년 간

활동하고있다. 쓰나미발생후구호봉사단이조직돼한

국에서는 모두 31명이 마타라에서 구호 활동을 펼쳤는

데 그는 구호 봉사단 단장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 주고 봉사단원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다. “무엇보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을 회복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치유 말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

램을 많이 마련했지요. 그리고 현지에서 중장비를 빌

려 엄청나게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봉사자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웠습니다. 아이들도 기뻐하고 마을도

조금씩 예전 모습을 찾아가니까 주민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원래 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라

빨리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타라에서 돌아와 광주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찾아 스리랑카 노동자들에게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기

도 했다. “재난이 나면 기금이 얼마얼마 모였다는 보

도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재난에 대해 쉽

게 잊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고 3주 정

도 지나서 갔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조 씨

는“재난을 다른 나라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환경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술이 실생활에

매체보도

대한민국 광주 드림 2005년 3월 30일자 (원문 한국어)

환경파괴 대가 고스란히 돌아온다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쓰나미 피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한 조명대 씨

사람들은 오직 구호금이 얼마나 모였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재난은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재난에 대한 학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조명대

조명대 씨와 다른 구호대원들은 스리랑카 쓰나미 피
해지역에 원조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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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될수있는지그‘쓰임새’에대해강조한다고한다.

또 청정에너지를 쓰는 자동차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

고 있고 녹색대학(경상남도 함양군)을 다니며 환경에 대

한 공부도 하고 있다.

“학교에서부터‘환경 교육’을 하지 않는 형편입니

다.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연에게 나

쁜 짓을 하면 그 결과는 꼭 돌아옵니다.”조 씨는 쓰

나미를 겪으면서 인류에게 닥친 문제의 참뜻을 바라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선 기자)

매체보도

대한민국 부산일보 2005년 3월 25일자 (원문 한국어)

오는5월채식비영리사회단체(NGO)로정식출범할

한국채식인협회(www.vegekorea.org/016-9295-5660)

가 26일 오후 5시 처음으로 부산에서 첫 발기인대회

를 가진다.

이번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설립준비위원장인 박

재오(46·전북 전주시·사진) 변호사 및 하와이 채식협

회장인 칼 세프(하와이대 교수·화공학자) 박사가 부산을

찾았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8

년간재직하다가“형벌만으로사회를변화시키는데뭔

가 부족함을 느끼고 종교와 철학을 공부하고자 한다.”

며 지난 2000년 뜻밖에 사표를 던져 세상에 화제가 됐

던 사람이다. 이후 그는 얼마쯤 공백기를 거쳐 고향

전북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철저한 채식주의자인

‘비건’(Vegan·고기뿐 아니라 우유도 전혀 먹지 않는 채

식주의자)으로 변신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변호사는

‘부업’이고 채식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채식전도사’

야말로 본디 임무라며 현재 채식인구가 전체 인구의

1% 수준으로 짐작되는 우리나라에 채식의 이로움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채식으로 얻어지는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채식인들 모임

은 동호회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보다 짜임새

있는 활동으로 좀 더 완성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

었습니다. NGO를 설립하게 되면 달마다 정기잡지(소

식지)를 발간하고 건강, 환경, 기아, 에너지, 생명 존

중, 사회 정의, 식량 안정 등 여러 가지 채식의 장점

을 연구하고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이번 발기인대회 참가자는 서울, 부산, 대전 등 각

지역 채식인을 비롯하여 제7안식일(SDA), 불교인, 일

관도 등 명상단체, 아난다 마르가 등 요가단체, 동물

보호활동가, 환경활동가, 의료인 등 사회 분야 지식인,

채식식당, 채식식품등각인터넷사이트별운영자등으

채식하면 품성도 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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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어록

로 매우 다양한 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채식을 한다고 하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둥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

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규명된 사실이지만 지나친

육류 섭취는 사람들에게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고, 육

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량 축산단지가 만들어

져서 수질·토양오염을 가중시키며,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수목을 다량으로 벌목함으로써 홍수나 가뭄 같

은 재난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무

관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 변호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채식을 통해 영성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저는

육식을하면서영적으로갚아야할‘빚’이많다는걸생

각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단순히 먹는 습관만이 아니

라 비폭력평화주의, 자연친화사상 등을 실천할 수 있

습니다. 채식을 하다 보면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자연

이나 생명을 보는 눈도 달라지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웰빙’이 아닐까요. 결국 내게 좋은 건, 자연

에도 좋고, 우주에도 좋기 때문에, 나부터 출발하자는

거죠."

한편 박 변호사는“채식을 하면 영양결핍을 걱정

하거나 너무 먹을 게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채

식주의자들은 고기만 먹지 않을 뿐 보통 사람들이 먹

는 음식을 똑같이 즐기고 있으며 곡류와 야채 등에 들

어 있는 영양소나 콩고기, 채식햄 등 갖가지 고기대용

식품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학교 급식이나 군대 배식에서도

채식주의자의선택권을존중하는사회가되었으면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영 기자)

매체보도

신의 축복에 감사하고 신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수호천사는 가끔씩 지진, 불, 홍수 등으로 인류를 일깨워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을뿐더러 개인이 가진 업이나

공업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류를 위하여 노력하고 인내하며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신을 먼저 찾

아야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어린 영혼들을 도울 것입니다.

신의 축복에 감사하고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인류를 이끌자

칭하이 무상사/ 1993. 10. 29. 미국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88



우리의 최고 보호막은 관음법문입니다. 명상을 많이 할수록 내면의 힘에게 보호받기 때

문에 살이 너무 찌거나 마르는 것도 막아주고 물과 불도 막아줍니다. 이것말고 내가 달리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환경 오염처럼 결코 막을 수 없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설령 인류가 지구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다 해도 업의 법칙은 때

로 홍수, 지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세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환경 오염과 산림 훼손에 반대하는 환경보호주의자들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사태가 이미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엄청

난 화재로 수많은 논밭과 산과 숲이 망가집니다. 이처럼 신과 사람은, 함께 또는 따로, 땅

과 산과 숲과 환경을 파괴합니다. 만약 신께서 우리 행성을 파괴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우리 각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람들을 말리는 것도 이미 광장히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숲과 땅을 파괴하고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니까요. 물론 지구를 지키려는 많은 단체들이 환

경 보호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고 훌륭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모든 파괴

를 멈춘다고 해도 신께서 우리가 죽을 때가 되었다거나 숲이 없어질 때가 되었다고 결정

하시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내면의 힘으로 스스로를‘지키는’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천국, 지옥,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하며 내면이 평화롭습니다. 재

해는 사람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두 신이 만들거나 업장에 의해 생깁

납니다. ‘메이드 인 카르마(Made in Karma)’처럼요.(스승님과 대중 웃음) 재해는 업에서부

터 만들어집니다. 만약 포모사에서 만들어졌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만들어

졌다면 의회에 편지를 쓰거나 대통령을 고소하는 등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 천국에서 만들어졌거나 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스스로 뉘우치고 삶의 방식을 개선하며 명상을 해서 내면의 힘과

지혜를 더 많이 얻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좋은 곳으로 갈 테니까

요. 그건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대중 박수)

지혜어록

깨달음과 명상은
재해를 막아주는 열쇠

칭하이 무상사/ 1995. 6. 10.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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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가?”2004년 10

월 발행된『타임지』에 인간 유전암호를 통해 신

과 영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이 질문에 대한

기사가실렸다.(http://www.americanmeditation.

org/gene_god.htm)

이 기사는 이 주제에 관한 다른 과학자들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한 국립 암연구소(NCI)의

유전자 구조 부문 수석연구원이며 분자 생물학자

인 딘 하머(Dean Hamer) 씨의 연구에 대부분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기사에서는다음과같이말했다. “하머씨는인

간영성은주변과조화를이루는성질이있다고주

장하면서 이를 책임지는 유전자 가운데 하나를

발견했고 그 유전자는 인간 감정을 조절하는 신

경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암호를 가리키기도 한다

고 말한다.”

신(神) 유전자에 관한 하머 씨의 연구는 1998

년국립암연구소에서‘흡연과중독에관한연구’

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흡연자 천 명을 뽑아 심

리적인‘기질과개성’을검사한이연구는자기망

각의 정도(어떤 체험에 몰두하는 능력), 초자아와의

일체감(더 큰 우주와 연결된 느낌), 그리고 신비주

의(실제로 증명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수용성)라는

영성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었다.

검사를 마친 하머 씨는 영성에 따라 참여자의 등

급을 매기고 영성과 유전코드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 그들의 유전자를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본 하머 씨는 참여자의

영성검사 점수가 특정 유전자 변화와 관련이 있

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유전자의 한 부분에

특정한 핵산을 가진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영성

수치가 높았으며, 그 유전자의 같은 부분에 다른

핵산을 가진 사람들은 영성 수치가 낮았다. 이는

생물학과 영성이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스승님은영적진보를이루기위해서는날마다

명상을 통해 우리의 유전적 성향을 이겨내야 한

다고 말씀셨다. 또한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어떻

게과거의성향을이생으로가져올수있는지에대

해서도 언급하셨다. 이 연구는 누군가는 다른 사

람보다 더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신실하게

수행한 사람들은 그들이 체험했던 지복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연

스럽게 고양된다. 이제 이러한 성향은 유전적 조

사로 부분적으로나마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스승님은 관음법문이 우리를 더 고양

되고 더 행복하고 더 총명하게 해준다고 말씀하

셨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연구 결과와 완전히 일

치한다. 스승님은 아마도 최고의 과학자이실 것

이다!

하머 씨는 그의 연구에서 발견한 유전자가 인

간 영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유전자는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 더 많은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이며 이러한 발견은 앞으로 계속될 연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 아마도 미래에는

이‘영성과학’덕분에 모든 유전학자들이 수행자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과영성

인간에게서
신(神) 유전자가 발견되다

매튜 서피스 사형/ 호주 퀸즐랜드 케언스 하일랜드 (원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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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실천

2005년 4월 24일, 밝고 신비한 봄기운이 가득한 가

운데 휴스턴 센터 동수들은‘생명의 빵 재단(The Bread

of Life Foundation)’과 함께 200명이 넘는 노숙자들에

게 맛있고 감미로운 영양가 높은 채식 식사를 나누어 주

었다. 채식을 먹게 된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가

운데 하나는“이 음식이 채식이라는 걸 믿을 수 없어

요!”라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스승님께서 그 음식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스

승님의 한없는 사랑을 전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스승님의 비디오‘평화의 음

악으로하나된세상(One world...of Peace through music)’

을 보여 주고 스승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다. 차분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노숙자들은 식사도 멈춘 채 비디

오 화면만을 바라보았다. 불우한 형제자매들 눈에서 희

망에 찬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단순히 음식 때문이 아니

라 신과 다시 연결해 주신 깨달은 스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날이 저물 무렵, 정기적으로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국 텍사스

불우한 이웃에게 희망의 봄을 가져다 주다
다이앤 응우옌/ 휴스턴 (원문 영어)

서 휴스턴 동수들은 행복하고 기

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스승님의 인도와 축복 없이는 도

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가

져다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는구도자들에게스승님의사

랑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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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부터 포틀랜드 동수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노숙자 쉼터이며 독신 노숙자들에게 잠자리와 여러가

지 도움을 주는‘노숙자 갱생 보호소’그리고 도시 내의

다른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를 해 오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포틀랜드 지역이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겪은 탓에 이 지역 보호소들과 노숙자를 위한

봉사 활동에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이에 동수들의

지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포틀랜드 센터 동수들은 한

달에 두 번 보호소를 찾아가 집에서 만든 볶음밥, 채식

치킨, 볶은 야채들, 신선한 과일, 스프링롤 같은 채식 식

사와 더불어 스승님 감로법어와 이름, 웹 주소가 적힌

행운의 과자도 함께 나눠 주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특히

행운의 과자를 좋아했다.

포틀랜드의 겨울은 너무 춥고 습해서 동수들은 노숙

자들에게 새 양말, 티셔츠, 두꺼운 스웨터, 장갑, 모자,

생활필수품 같은 아주 요긴한 물건들도 나눠 주었다. 또

한 일자리나 잠자리를 구하기 위해 갱생 보호소에서 기

다리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 노숙자들에게
신의 사랑이 가득 퍼져나가다

포틀랜드 뉴스그룹 (원문 영어)

그들에게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보호소에 갈 때마다 동수들은 그

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

을 느끼곤 했으며 그들이 감사해

하는 모습을 통해 봉사의 가치를

배웠다.

신의 사랑이 노숙자들에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동수들은 크게 감사했다.

왜냐하면노숙자갱생보호소와다

른 보호 시설에 대한 봉사 활동

은 이웃과 음식을 나눌 기회를

주고스승님의사랑을보호소에가

져다줄기회도되기때문이다.또

한 보호소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

들은 동수들이 준 견본책자를 통

해 스승님과 스승님 가르침을 알

게 되었고 그 중 몇 명이 방편법

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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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틀러 님께

저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이하 SMCH)를 희망의 별 보호소(Star of

Hope Shelter)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적극 추천합니다.

SMCH는 우리‘노숙자 갱생 보호소’에 있는 거주자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10년이 넘게 나누어 왔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처지의 수천 수만 명

에게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식사를 나누며 희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올해 SMCH는 남자 보호소 거주자들에게 다달이 식사를 나눠 주기로 했

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식사 제공자가 절실히 필

요할 때마다“예, 우리가 갈게요!”라며 종종 제일 먼저 응하곤 합니다. 그들은 언

제나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MCH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 도울 준비를 합니다. 최

근에는 많은 거주자들이 따뜻한 양말, 티셔츠, 두꺼운 스웨터, 개인용품들을 필요

로 하자 각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SMCH는 우리 기

대보다 앞서는 단체로서 진정으로 봉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노숙자 갱생 보호소는 포틀랜드에서 제일 큰 노숙자 쉼터로 독신 노

숙자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노숙자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

기 위해 지역사회의 도움에 많이 의존합니다. SMCH는 우리가 포틀랜드에서 가

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끊임없이 돕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의 별 보호소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SMCH를 강력하게 추

천합니다. 이 협회의 자원봉사 팀에 대해 더욱 많은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나 메일로 연락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 4월 9일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노숙자 갱생 보호소’담당자

조디 듀보스 올림

추천서

(원문 영어)

수신: 희망의 별 보호소

자원봉사 담당자 엘리자베스 하틀러 귀하

텍사스 휴스턴 아드모어(Ardmore) 가 6897번지

참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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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에이드(Band Aid)는 1984년 에티오피아의 대기근

을 도우려고 결성된‘슈퍼그룹’이다. 한 아일랜드 그룹 붐

타운 렛(Boomtown Rats)의 가수인 밥 겔도프(Bod Geldof)

와 스코틀랜드 락 음악가 밋지 유레(Midge Ure)가 약 40

명의 영국과 아일랜드 유명 가수들과 함께 결성하여 1984

년 11월에 싱글 음반‘Do They Know It's Christmas?’

를 냈다. 이어 밴드에이드 자선단체가 이듬해인 1985년 4

월에 결성돼 음반 판매 수익금으로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주변 지역의 기아와 가난을 도왔다.

1985년부터 밴드에이드 자선단체는 패션에이드, 스포

츠에이드, 스쿨에이드와 밴드에이드 2와 같은 자선활동을

통해계속해서기금을모으고있다. 지금까지기금의절반정

도가 해마다 기아로 수백 만이 어려움을 겪는 에티오피아

와 수단의 긴급 지원에 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1980년

중반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었던 에티오피아, 수단, 우간

다, 차드,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 파소를 포함한 많은 나

라의 발전과 재건을 위해 300개가 넘는 장기 프로그램에

지원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밴드에이드는 많은 아프리카인

의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변

화시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는 것이다.

“질병과 재난은 신이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만

든 것입니다.”라는 스승님 말씀처럼 80년대 아프리카의 기

근은 그동안 있었던 탐욕과 이기심, 특히 제3세계에 대한

영국

스승님의 우주적인 사랑이
밴드에이드(Band Aid) 자선단체까지 미치다

런던 뉴스그룹 (원문 영어)

서구세계의 착취와 인간성 남용의

쓰디쓴 결과다. 하지만 이런 끔찍

한 결과는 국제사회에 문제의 원인

을 일깨워 주었다. 이 시기에 밴드

에이드는 세상을 흔들어 깨우기 위

한 도구로서 탄생했다.

2005년3월, 밴드에이드자선단

체 활동에 대해 알게 되신 스승님

은 언제나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10

만 달러를 기부하셨다. 스승님의

다른많은활동에서볼수있듯이가

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에고

없이도우시는모습은언제나‘줌없

이주는’무조건적이고편견없는스

승님의 사랑을 보여 준다.

벤드에이드 자선 단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charitycommission.gov.uk/registeredcharities/showcharity.asp?remchar=&chyno=292199

벤드에이드 자선단체에서 보내
온 영수증.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58호 43

사랑의실천

최근 몇 차례의 자연 재해를 잇달아 겪은 인도네시아

에세계의관심과국제적인도움의손길이이어졌다. 첫번

째 지진이 2004년 11월 나비레(Nabire)에서 발생한 데

이어 2004년 12월 26일에는아체(Aceh)에서 쓰나미가 발

생했으며2005년3월28일한밤중엔리히터규모8.7의강

진이 니아스(Nias) 섬을 강타했다.

수마트라 서부해안 쪽에 있는 작은 섬인 니아스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최적의 서핑 장소로 유명하다. 하지

만 너무 외진 탓에 북 수마트라의 시볼가(Sibolga)항에서

니아스의 주도(州都)인 거넝 시토리(Gunung Sitoli)까지는

배로 8~10시간 정도가 걸린다.

3월 28일 지진으로 거넝 시토리는 많은 삼층집들이

무너지고 주민들 대부분이 사망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

다. 아직건물더미에묻혀있는사람들을포함해사망자수

는 약 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지진 발생 후 몇 주

동안 교통, 통신,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

매체 보도를 통해 이를 알게 된 인도네시아 동수들은

국제 적십자사와 연락해 니아스 섬에서 펼칠 구호 활동

을 계획하고 유아용 과자, 분유, 물, 쌀, 라면, 요리기구,

인도네시아

재난은 유한하나 신의 자비는 무한하다
메단 & 자카르타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마스크, 장갑, 의약품과 다른 물

품들을 구입했다. 적십자사와 협

력해서 가장 필요한 마스크와

장갑, 의약품은니아스섬까지헬

기로 옮기고 다른 물품들은 트

럭으로 피해지역까지 옮겼다.

외국과현지에서많은자원봉

사자들이 와서 도왔는데 일부는

희생자들의 후송을 도왔고 나머

지는 구호품을 분배했다. 우리

는니아스섬에서구호활동을하

고 있던 한 기독교 단체와 함께

일하며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스승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우리는 지진 피해를 입은 니아

스 섬을 제때에 도울 수 있었다.

재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 평화와 조화 속에서 인

도네시아가 번영하기를 신께 기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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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인도네시아 루피아)

인도네시아 니아스 섬 지진 피해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지출 내역

식품: 우유, 두유, 녹두,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과자, 물, 쌀, 라면

요리기구: 접시, 쟁반, 국자, 철재 프라이

팬, 물탱크, 요리용 가스버너, 요리용 숟가

락, 플라스틱 컵, 큰 비닐 봉투, 조리용 칼

의약품과 의료 기구

운송비와 인건비

총액

금액

105,954,500.00

4,285,500.00

24,336,000.00

11,950,000.00

146,526,000.00루피아
(미화 약 15,756.00달러)

부록

A~C

D

E~J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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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프프리리카카■■

★★ 앙앙골골라라:: 센센터터// 224444--992233--333388008822// lluuaannddaacceennttrree@@yyaahhoooo..ccoomm

★★ 베베닌닌:: 센센터터// 222299--338833--998822// ssmmbbeenniinn@@yyaahhoooo..ffrr

★★ 부부르르키키나나파파소소:: 와와가가두두구구 센센터터// 222266--5500--334411770044// ssmmbbuurrkkiinnaaffaassoo@@yyaahhoooo..ffrr

★★ 카카메메룬룬:: 두두알알라라// 센센터터// 223377--3344--3377223322// ssmmccaammeerroooonn@@hhoottmmaaiill..ccoomm

★★ 콩콩고고민민주주공공화화국국:: 킨킨샤샤사사 센센터터// 224433--881100558833001100// bblleesssseeddccoonnggoo@@yyaahhoooo..ffrr

★★ 가가나나:: 센센터터// 223333--227777660077--552288// ssmmgghhaannaacc@@yyaahhoooo..ccoomm

★★ 케케냐냐:: 센센터터// 225544--773355556644998877// ssaaiinntteeaarrtthhmmaaiill@@yyaahhoooo..ccoo..uukk

★★ 마마다다가가스스카카르르:: 안안타타나나나나리리보보// MMrr.. EErriicc RRaazzaahhiiddaahh// 226611--3333--11111155119977// rraazzaahhiiddaahh@@hhoottmmaaiill..ccoomm

★★ 모모리리셔셔스스::

포포트트루루이이스스// MMrr.. LLiiaanngg DDoonngg SShheenngg// 223300--22556666228866// ssmmcchhmmaauurriittiiuuss@@iinnttnneett..mmuu   

포포트트루루이이스스// MMss.. JJoossiiaannee CChhaann SShhee PPiinngg// 223300--224422--00446622// ssmmcchhmmaauurriittiiuuss@@iinnttnneett..mmuu 

★★ 남남아아프프리리카카공공화화국국::

케케이이프프타타운운// 센센터터// 2277--8833--995522--55774444// ccaappeettoowwnncceennttrree@@yyaahhoooo..ccoomm

요요하하네네스스버버그그// MMrr.. GGeerrhhaarrdd VVoosslloooo// 2277--8822--557700--44443377// gghhvvoosslloooo@@mmwweebb..ccoo..zzaa

요요하하네네스스버버그그// MMss.. KKhheennaa RReeffiillooee TTrruueelloovvee// 2277--8833--55001144885533// ttrruueelloovvee@@mmyyppeerrssoonnaalleemmaaiill..ccoomm

★★ 토토고고:: 

팔팔리리메메// 센센터터// 222288--44--441100--994488

로로메메// 센센터터// 222288--22--222222--886644// ssmmttooggoo@@yyaahhoooo..ccoomm

로로메메// MMrr.. DDaavviidd CChhiinnee// 222288--22--221155--555511

★★ 우우간간다다:: 캄캄팔팔라라// MMrr.. SSaammuueell LLuuyyiimmbbaaaazzii// 225566--77776644--99880077

■■아아메메리리카카■■

★★ 아아르르헨헨티티나나::

부부에에노노스스아아이이레레스스// MMss.. MMaabbeell AAlliicciiaa KKaappllaann// 5544--1111--44--554455--44664400//rreeggrreessaannddooaaccaassaa2255@@yyaahhoooo..ccoomm..aarr

★★ 볼볼리리비비아아::

산산타타크크루루즈즈// MMss.. AAddaalliinnaa ddaa GGrraaccaa MMuunnhhoozz// 559911--333377--22003399// aaddaammuunnhhoozz@@hhoottmmaaiill..ccoomm

트트리리니니다다드드// MMrr.. WWuu CChhaaoo SShhiieenn// 559911--44662255996644

★★ 브브라라질질::

벨벨렘렘// MMrr.. WWeeii CChheenngg WWuu// 5555--9911--22223344442244,, 5555--9911--22774466661111// bbeelleemmcceenntteerr@@yyaahhoooo..ccoomm..bbrr

고고이이아아니니아아// MMrr.. && MMrrss.. EErrwwiinn MMaaddrriidd// 5555--6622--33994411--44551100// eerrwwiinnsseerrrraannoo@@tteerrrraa..ccoomm..bbrr

레레시시페페// MMss.. SSaallmmaa CCaassiieerrrraa AAllvvaarreezz// 5555--8811--33226622991122

상상파파울울루루// 센센터터// 5555--1111--55990044--33008833,, 55557799--11118800// bbrr__cceenntteerr@@yyaahhoooo..ccoomm..bbrr

★★ 캐캐나나다다::

에에드드먼먼턴턴// MMrr.. BBrriiaann HHookkaannssoonn// 11--778800--444444--66556688

에에드드먼먼턴턴// MMrr.. && MMrrss.. DDaanngg VVaann SSaanngg// 11--778800--996633--55224400// aannhh22ssdd@@hhoottmmaaiill..ccoomm

런런던던// 센센터터// 11--551199--993333--77116622// uunniisseellff@@yyaahhoooo..ccoomm

몬몬트트리리올올// 센센터터// 11--551144227777--44665555// ssmmcchhmmoonnttrreeaall@@ssyymmppaattiiccoo..ccaa

몬몬트트리리올올// MMss.. EEuucchhaarriissttee PPiieerrrree// 11--551144--448811--99881166// pp__eeuucchhaarriissttee11@@ssyymmppaattiiccoo..ccaa

몬몬트트리리올올// MMrr.. HHuunngg TThhee NNgguuyyeenn// 11--551144--449944--77551111// tthheehhuunnggnngguuyyeenn@@ssyymmppaattiiccoo..ccaa

오오타타와와// MMrr.. JJiiaannbboo WWuu// 11--661133--882299--55666688// jjiiaannbboo@@ssyymmppaattiiccoo..ccaa

토토론론토토// 센센터터// 11--441166--550033--00551155

토토론론토토// MMss.. DDiieepp HHooaa// 11--990055--882288--22227799// hhooaaddiieepp00772233@@yyaahhoooo..ccoomm

토토론론토토// MMrr.. && MMrrss.. LLeennhh VVaann PPhhaamm// 11--441166--228822--55229977// hhiieepphhaamm@@rrooggeerrss..ccoomm

토토론론토토//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ttoorroonnttooccoonnttaacctt@@yyaahhoooo..ccaa

밴밴쿠쿠버버// MMss.. LLii--HHwwaa LLiiaaoo// 11--660044--554411--11553300// jjssuunngg22227777@@yyaahhoooo..ccaa

밴밴쿠쿠버버// MMss.. SShheeiillaa CCooooddiinn// 11--660044--558800--44008877// qqyyccoonnttaaccttppeerrssoonn@@yyaahhoooo..ccaa 

밴밴쿠쿠버버// MMss.. NNgguuyyeenn TThhii YYeenn// 11--660044--558811--77223300// yyeennttnngguuyyeenn22000022@@yyaahhoooo..ccoomm

★★ 칠칠레레::

라라세세레레나나// MMrr.. EEsstteebbaann ZZaappaattaa GGuuzzmmaann// 5566--5511--445511001199// llaasseerreennaacceenntteerr@@hhoottmmaaiill..ccoomm

산산티티아아고고// 센센터터// 5566--22--66338855990011// cchhiilleecceenntteerr@@hhoottmmaaiill..ccoomm

산산티티아아고고//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5566--22--66338899222299// mmiillllaarraayynnooeemmii@@yyaahhoooo..ccoomm

★★ 콜콜롬롬비비아아:: 보보고고타타// MMrrss.. BBllaannccaa EElliizzaabbeetthh PPeeddrraazzaa// 5577--11--66224400221177// ddiiaacchhaaddiicchhaa@@hhoottmmaaiill..ccoomm

★★ 코코스스타타리리카카::

산산호호세세// 센센터터// 550066--22220000--775533

산산호호세세// MMss.. LLaauurraa CChheenn// 550066--33663322--774488// llaauurraaccmmeessaa440011@@hhoottmmaaiill..ccoomm

★★ 온온두두라라스스:: 테테구구시시갈갈파파// MMss.. EEddiitthh SSaaggrraarriioo OOcchhooaa// 550044--22225500112200

★★ 멕멕시시코코::

멕멕시시칼칼리리// MMss.. SSyyllvviiaa LLaaggrraannggee// 5522--668866--556688--44557755// ggooddssddiirreeccttlloovvee@@yyaahhoooo..ccoomm..mmxx

멕멕시시코코 주주//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5522--5555--55885522--11225566// tteexxcceenntteerr@@ggmmaaiill..ccoomm

몬몬테테레레이이// MMrr.. RRooqquuee AAnnttoonniioo LLeeaall SSuuffffoo// 5522--88--337799--00889977// mmttyycceenntteerr@@ssttaarrmmeeddiiaa..ccoomm

★★ 니니카카라라과과::

마마나나과과// MMrrss.. PPaassttoorraa VVaallddiivviiaa IIgglleessiiaass// 550055--224488--33665511// ppaassttoorraa77iigglleecciiaa@@yyaahhoooo..ccoomm

★★ 파파나나마마::

파파나나마마// 센센터터// 550077--223366--77449955

파파나나마마// MMss.. MMaarriittzzaa EE.. RR.. ddee LLeeoonnee// 550077--226600--55002211// mmrrlleeoonnee@@hhoottmmaaiill..ccoomm

★★ 파파라라과과이이::

아아순순시시온온// MMss.. EEmmiillccee CCeessppeeddeess GGiimmeenneezz// 559955--22--552233668844// eecc__ppyy22000022@@yyaahhoooo..ccoomm..aarr

★★ 페페루루::

아아레레키키파파// MMrr..JJuulliioo CCaarrddeennaass PPeelliizzzzaarrii// 5511--005544--445533882288// qqyyaarreeqquuiippaa@@yyaahhoooo..ccoomm

쿠쿠스스코코// MMss.. PPaattrriicciiaa KKrroossss CCaannaall// 5511--8844--223322668822// ccuussccoocceennttrroo@@yyaahhoooo..ccoomm 

리리마마// 센센터터// 5511--11--44771166447722

리리마마// MMrr.. EEddggaarr NNaaddaall// 5511--11--44666677773377

리리마마// MMss.. TTeerreessaa ddee NNaaddaall// eeddyytteerr@@vviiaabbccpp..ccoomm

리리마마// MMrr.. VViiccttoorr CCaarrrreerraa// 5511--11--22665500331100

푸푸노노// MMss.. MMeerrcceeddeess RRooddrriigguueezz// 5511--5544--335533003399// ppuunnoocceennttrrooppeerruu@@yyaahhoooo..eess

트트루루히히요요// MMrr.. && MMrrss.. RRaauull SSeeuuggrraa PPrraaddoo// 5511--4444--222211668888// rrsspp__ttrruujjiilllloo@@hhoottmmaaiill..ccoomm

★★ 살살바바도도르르:: 산산살살바바도도르르// MMrr.. MMaannuueell MMeennjjiivvaarr// 550033--221166--99441133// qquuiijjaannoo__mmaannuueell@@yyaahhoooo..eess

★★ 트트리리니니다다드드 섬섬:: MMrr.. RRaayy AAlliibbooccuuss// 11--886688--663377--11005544// aalliibbooccuuss@@ttsstttt..nneett..tttt

★★ 미미국국::

䤋䤋 애애리리조조나나:: 센센터터// 11--660022--226644--33448800

䤋䤋 애애리리조조나나:: MMrr.. && MMrrss.. KKeennnnyy NNggoo// 11--660022--440044--55334411// kkeennnnyynnggooaazz@@hhoottmmaaiill..ccoomm

䤋䤋 아아칸칸사사스스:: MMrr.. RRoobbeerrtt JJeeffffrreeyyss// 11--447799--225533--88228877// bboobbeeddjj@@ccooxx--iinntteerrnneett..ccoomm

䤋䤋 캘캘리리포포니니아아::

로로스스앤앤젤젤레레스스// 센센터터// 11--995511--667744--77881144

로로스스앤앤젤젤레레스스// MMrr.. && MMrrss.. TTssuunngg--LLiiaanngg LLiinn// 11--662266--991144--44112277// ttlllliinn5544@@hhoottmmaaiill..ccoomm

로로스스앤앤젤젤레레스스// MMrr.. && MMrrss.. DDoonngg PPhhuunngg// 11--662266--228844--99999944// SSaannGGaabbrriieell9999@@hhoottmmaaiill..ccoomm

로로스스앤앤젤젤레레스스// MMrr.. GGeerraalldd MMaarrttiinn// 11--331100--883366--22774400// ggmmaarrttiinn00999999@@hhoottmmaaiill..ccoomm

새새크크라라멘멘토토// MMrr.. && MMrrss.. HHiieeuu DDee TTuu// 11--991166--668822--99554400// ssaacccceenntteerr..ccaa@@uussaa..ccoomm 

샌샌디디에에이이고고// 센센터터// 11--661199--228800--77998822// qquuaannyyiinnssdd@@jjuunnoo..ccoomm 

샌샌디디에에이이고고// MMrr.. && MMrrss.. TTrraann VVaann LLuuuu// 11--661199--447755--99889911

샌샌프프란란시시스스코코// 센센터터// KKHHOOAALLUUOONNGG@@aaooll..ccoomm

샌샌프프란란시시스스코코// MMrr.. && MMrrss.. KKhhooaa DDaanngg LLuuoonngg// 11--441155--775533--22992222

샌샌프프란란시시스스코코// MMrr.. && MMrrss.. DDaann HHooaanngg// 11--441155--333333--99111199// ssffcceenntteerr@@hhoottmmaaiill..ccoomm

산산호호세세// MMss.. SSoopphhiiee LLaappaaiirree// 11--665500--998888--66550000// MMaarrggoorriiffiiccoo@@yyaahhoooo..ccoomm

전세계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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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호호세세// MMrr.. LLoocc PPeettrruuss// 11--551100881133--22330000// ppeettrruussll..22kk44@@ggmmaaiill..ccoomm

䤋䤋 콜콜로로라라도도:: MMss.. VViiccttoorriiaa SSiinnggssoonn// 11--330033--998866--11224488// ttoorraahhii@@uurreeaacchh..ccoomm

䤋䤋 플플로로리리다다::

케케이이프프코코랄랄// MMrr.. && MMrrss.. TThhaaii DDiinnhh NNgguuyyeenn// 11--223399--445588--22663399// CCaappeeCCoorraallCCeenntteerr@@GGmmaaiill..ccoomm

케케이이프프코코랄랄// MMss.. TTrriinnaa LL.. SSttookkeess// 11--223399--443333--99336699// mmoooonnwwaatteerr3333559977@@yyaahhoooo..ccoomm

올올랜랜도도// MMrr.. MMiicchhaaeell SStteepphheenn BBllaakkee// 11--440077--333333--00117788// ssmmcchh__oorrllaannddoo@@yyaahhoooo..ccoomm

䤋䤋 조조지지아아:: MMrr.. JJaammeess CCoolllliinnss// 11--777700--229944--11118899// ggeeoorrggiiaacceenntteerr@@hhoottmmaaiill..ccoomm 

䤋䤋 조조지지아아:: MMrr.. RRooddddeellll PPlleeaassssaannttss// 11--667788--442299--77995588

䤋䤋 조조지지아아:: MMss.. KKiimm DDuunngg TThhii NNgguuyyeenn// 11--440044--229922--77995522

䤋䤋 하하와와이이:: 센센터터// 11--880088--773355--99118800// hhaawwaaiiiiccttrr@@hhoottmmaaiill..ccoomm

䤋䤋 하하와와이이:: MMrrss DDoorrootthhyy KKaaoommii SSaakkaattaa// 11--880088--998888--66005599// DDoorrootthhyySSaakkaattaa@@aaooll..ccoomm

䤋䤋 일일리리노노이이:: MMrr.. TTrraann,, CCaaoo--MMiinnhh LLaamm// 11--777733--550066--88885533// ccaaoommiinnhhttrraann@@yyaahhoooo..ccoomm

䤋䤋 인인디디애애나나:: MMss.. JJoosseepphhiinngg PPooeelliinniittzz// 11--331177--884422--88111199// jjoossiieeppooee@@ssbbccgglloobbaall..nneett

䤋䤋 켄켄터터키키:: 센센터터// kkyycceenntteerr22000000@@yyaahhoooo..ccoomm

䤋䤋 켄켄터터키키:: MMrr.. && MMrrss.. NNgguuyyeenn MMiinnhh HHuunngg// 11--550022--669955--77225577// FFuujjii..NNgguuyyeenn@@kkyy..ggoovv

䤋䤋 루루이이지지애애나나:: MMrr.. JJoohhnn LL.. FFoonntteennoott// 11--550044--448833--33223344// jjllffoonntteennoott@@hhoottmmaaiill..ccoomm

䤋䤋 메메릴릴랜랜드드:: MMrr.. NNgguuyyeenn VVaann HHiieeuu// 11--330011--993333--55449900// mmaarryyllaannddcceenntteerr@@yyaahhoooo..ccoomm

䤋䤋 메메사사추추세세츠츠::

보보스스턴턴// 센센터터// 11--997788--552288--66111133// bboossttoonnccttrrll1177@@yyaahhoooo..ccoomm

보보스스턴턴// MMss.. GGaann MMaaii--KKyy// 11--550088--779911--77331166

보보스스턴턴// MMrr.. && MMrrss.. HHuuaann--CChhuunngg LLii// 11--997788--995577--77002211

䤋䤋 미미시시간간:: MMrr.. MMaarrttiinn JJoohhnn WWhhiittee// 11--773344--332277--99111144// mmaaddiinngg0022000000@@yyaahhoooo..ccoomm

䤋䤋 미미네네소소타타:: MMss.. QQuuaacchh NNggoocc// 11--661122--772222--77332288// qquuaacchhmmnn@@yyaahhoooo..ccoomm

䤋䤋 미미주주리리 :: 롤롤라라// MMrr.. && MMrrss.. GGeennddaa CChheenn// 11--557733--336688--22667799// ggcchheenn@@uummrr..eedduu

䤋䤋 네네브브라라스스카카:: MMss.. CCeelliinnee RRoobbeerrttssoonn// 11--440022--448833--44006677// ccrroobbeerrttss@@llppss..oorrgg

䤋䤋 네네바바다다:: 라라스스베베이이거거스스// MMss.. HHeelleenn WWoonngg// 11--770022--224422--55668888

䤋䤋 뉴뉴저저지지:: 센센터터// 11--997733--220099--11665511// cc__nneewwjjeerrsseeyy@@yyaahhoooo..ccoomm

䤋䤋 뉴뉴저저지지:: MMrr.. CChhaanngg SShheenngg CChhoouu// 11--997733--333355--55333366// JJoohhnnCChhoouu@@yymmlluussaa..ccoomm

䤋䤋 뉴뉴멕멕시시코코:: MMrr.. && MMrrss.. NNaawwaarrsskkaass// 11--550055--334422--22225522// JJNNaawwaarrsskkaass@@ssaalluudd..uunnmm..eedduu

䤋䤋 뉴뉴욕욕:: 

뉴뉴욕욕// MMrr.. && MMrrss.. ZZhhiihhuuaa DDoonngg// 11--771188--556677--00006644// ddoonngg@@pphhyyss..ccoolluummbbiiaa..eedduu

로로체체스스터터// MMss.. DDeebbrraa CCoouucchh// 11--558855--225566--33996611// ddccoouucchh@@rroocchheesstteerr..rrrr..ccoomm

䤋䤋 노노스스캐캐롤롤라라이이나나:: MMrr.. && MMrrss.. HHuuyynnhh TThhiieenn TTaann// 11--770044--553355--33778899// nnoorrtthhccaarroolliinnaacceenn
tteerr@@hhoottmmaaiill..ccoomm

䤋䤋 오오하하이이오오:: MMrr.. && MMrrss.. VVuu VVaann PPhhuuoonngg// 11--551133--888877--88559977// oohhiioocceenntteerr@@yyaahhoooo..ccoomm

䤋䤋 오오하하이이오오:: MMrr.. GGiillbbeerrtt RRiivveerraa// 11--99551133--222266--33668866// wwiissddmmeeyyee@@aaooll..ccoomm

䤋䤋 오오클클라라호호마마:: MMrr.. && MMrrss.. TTrraann KKiimm LLaamm//11--440055--663322--11559988// llttrraann22229922@@yyaahhoooo..ccoomm

䤋䤋 오오리리건건::

포포틀틀랜랜드드// MMrr.. && MMrrss.. MMiinnhh TTrraann//11--550033--661144--00114477// oorreeggoonn__cceenntteerr9900@@yyaahhoooo..ccoomm

포포틀틀랜랜드드// MMss.. YYoouuppiinngg ZZhhoonngg//11--550033--225577--22443377// yyoouuppiinngg332200@@yyaahhoooo..ccoomm

䤋䤋 펜펜실실베베이이니니아아:: MMrr.. && MMrrss.. DDiieepp TTaamm NNgguuyyeenn// 11--661100--552299--33111144// DDiieeppAAsshhlleeyyPPaa@@aaooll..ccoomm

䤋䤋 펜펜실실베베이이니니아아:: MMrrss.. EEllllaa FFlloowweerrss// 11--221155--887799--66885522

䤋䤋 텍텍사사스스::

오오스스틴틴// 센센터터// 11--551122--339966--33447711// jjjjddaawwuu@@yyaahhoooo..ccoomm

오오스스틴틴// MMrr.. DDeeaann DDuuoonngg TTrraann// 11--551122--998899--66111133// ttrraanndduuoonnggddeeaann@@yyaahhoooo..ccoomm

달달라라스스// 센센터터// 11--221144--333399--99000044// DDaallllaassCCeenntteerr@@yyaahhoooo..ccoomm

달달라라스스// MMrr.. TTiimm MMeecchhaa// 11--997722--339955--00222255// tt..mmeecchhaa@@ccoommccaasstt..nneett

달달라라스스// MMrr.. WWeeiiddoonngg DDuuaann// 11--997722--551177--55880077// wwaatteerr9966@@yyaahhoooo..ccoomm

달달라라스스// MMrr.. JJiimmmmyy NNgguuyyeenn// 11--997722--220066--22004422// JJiimmmmyyHHNNgguuyyeenn@@yyaahhoooo..ccoomm

휴휴스스턴턴// 센센터터// 11--228811--995555--55778822//

휴휴스스턴턴// MMss.. CCaarroollyynn AAddaammssoonn// 11--771133--66665522665599// ccaaddaammssoonn@@hhoouussttoonn..rrrr..ccoomm

휴휴스스턴턴// MMrr.. && MMrrss.. CChhaarrlleess LLee NNgguuyyeenn// 11--771133--992222--11449922// ccuucc--llee@@hhoouussttoonn..rrrr..ccoomm

휴휴스스턴턴// MMrr.. && MMrrss.. RRoobbeerrtt YYuuaann// 11--228811--225511--33119999// rroobbeerrtt..yyuuaann@@hhpp..ccoomm

샌샌안안토토니니오오// MMrr.. KKhhooii KKiimm LLee// 11--221100--555588--22004499// lleetthhoonngg@@hhoottmmaaiill..ccoomm

버버지지니니아아:: 센센터터// 11--770033--994411--00006677

버버지지니니아아비비치치// 센센터터// 11--775577--446611--55553311// lliieemm__llee2233550022@@yyaahhoooo..ccoomm

버버지지니니아아비비치치// MMrr.. && MMrrss.. HHuuaa PPhhii AAnnhh// 11--770033--997788--66779911// aannhhhhllyy@@hhoottmmaaiill..ccoomm

䤋䤋 워워싱싱턴턴::

시시애애틀틀// MMrr.. BBeenn TTrraann// 11--442255--664433--33664499// bbeennppttrraann@@aaooll..ccoomm

시시애애틀틀// MMrr.. EEddwwaarrdd TTaann// 11--220066--222288--88998888// eeddttaann@@uussaa..ccoomm

䤋䤋 와와이이오오밍밍:: MMss.. EEsstthheerr MMaarryy CCoollee// 11--330077--333322--77110088// ssuummaaeemmcc@@yyaahhoooo..ccoomm

★★ 푸푸에에르르토토리리코코:: 

카카뮈뮈// MMrrss.. DDiissnnaallddaa HHeerrnnaannaaddeezz MMoorraalleess// 11--778877--226622--11887744// ddiissnnaallddaa@@ccaarriibbee..nneett

■■아아시시아아■■

★★ 포포모모사사::

타타이이베베이이// 센센터터// 888866--22--22770066--66116688 // ttppee..lliigghhtt@@mmssaa..hhiinneett..nneett

타타이이베베이이// MMrr.. && MMrrss.. LLoohh,, SShhiihh--HHuurrnngg// 888866--22--2277006622662288// sshhlloohh@@nnddmmccttssgghh..eedduu..ttww

미미아아오오리리// MMrr.. && MMrrss.. CChheenn,, TTssaann GGiinn// 888866--3377--222211661188

미미아아오오리리// MMrr.. CChhuu,, CChheenn PPeeii// 888866--3377--772244772266

가가오오슝슝// MMrr.. && MMrrss.. ZZeenngg,, HHuuaann ZZhhoonngg// 888866--77--773333--11444411

★★ 홍홍콩콩:: 

홍홍콩콩// 센센터터// 885522--2277449955553344

홍홍콩콩//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885522--2266337788225577// jjooyyaannddlloovvee33@@hhoottmmaaiill..ccoomm

★★ 인인도도:: 캘캘커커타타// MMrr.. AAsshhookk SSiinnhhaa// 9911--333322665555--66774411// sshhiivvaa@@ccaall..vvssnnll..nneett..iinn

★★ 인인도도네네시시아아:: 

발발리리// 센센터터// 6622--336611--223311--004400// ssmmcchh__bbaallii@@yyaahhoooo..ccoomm

발발리리// MMrr.. AAgguuss WWiibbaawwaa// 6622--8811--885555--88000011// wwiibbaawwaa000011@@yyaahhoooo..ccoomm

자자카카르르타타// 센센터터// 6622--2211--66331199006666// ssmmcchh--jjkktt@@ddnneett..nneett..iidd

자자카카르르타타// MMrr.. TTaaii EEnngg CChheeww// 6622--2211--66331199006611// ccttee@@eennvviirrootteecc..ccoo..iidd

자자카카르르타타// MMss.. LLiiee IIkk CChhiinn // 6622--2211--66551100771155// hheerrlliinnaa@@uueeiiii..ccoomm

자자카카르르타타// MMss.. MMuurrnniiaattii KKaammaarrggaa// 6622--2211--33884400884455// hhaaii@@ccbbnn..nneett..iidd

자자카카르르타타// MMrr.. II KKeettuutt PP.. SSwwaassttiikkaa// 6622--2211--77336644447700// kkeettuutt@@ssiinnaarrmmaass..ccoo..iidd

말말랑랑// MMrr.. JJuuddyy RR.. WWaarrttoonnoo// 6622--334411--449911--118888// yyuuddii__wwaarrttoonnoo@@tteellkkoomm..nneett

말말랑랑// MMrr.. HHeennrryy SSooeekkiiaannttoo // 6622--334411--332255--883322 

메메단단// MMrrss.. MMeerrlliinnddaa SSjjaaiiffuuddddiinn// 6622--6611--44551144665566// ssmmcchh__mmeeddaann@@hhoottmmaaiill..ccoomm

수수라라바바야야// 센센터터// 6622--3311--55661122888800// aahhiimmssaassbb@@iinnddoossaatt..nneett..iidd

수수라라바바야야// MMrr.. HHaarrrryy LLiimmaannttoo LLiieemm// 6622--3311--559944--55886688//hhaarrrryy__ll@@ssbbyy..ddnneett..nneett..iidd

욕욕야야카카르르타타// MMrr.. AAuugguussttiinnuuss MMaaddyyaannaa PPuuttrraa // 6622--227744--441111--770011// tt..aaddiiaanniinnggttyyaass@@llyyccooss..ccoomm

★★ 이이스스라라엘엘:: MMrr.. YYaarroonn AAddaarrii// yyaaddaarrii@@ffrreeeeuukk..ccoomm

★★ 일일본본::

군군마마// MMss.. HHiirrookkoo IIcchhiibbaa// 8811--2277--99996611002222// ddiivviinnaallvv@@mmtthh..bbiigglloobbee..nnee..jjpp

다다테테야야마마// 센센터터// 8811--447700--220099112277// ttaatteeyyaammaa__llgg@@yyaahhoooo..ccoo..jjpp

도도쿄쿄// MMss.. YYuukkiikkoo SSuuggiihhaarraa// 8811--9900--66110044--55777700// lloottuuss@@sskkyy..ppllaallaa..oorr..jjpp

도도쿄쿄// MMss.. YYoosshhiiee TTaakkeeddaa// 8811--9900--33996633--00775555// yy--pplluuss@@ff66..ddiioonn..nnee..jjpp

★★ 대대한한민민국국::

출출판판사사// 003311--777722--99225500// cchhiinngghhaaiikkpptt@@yyaahhoooo..ccoo..kkrr

영영동동// 센센터터// 005544--553322--55882211// hhoouummrrii2211@@yyaahhoooo..ccoo..kkrr

서서울울// 센센터터// 0022--557777--22115588// ggoollddeennsseeoouull@@yyaahhoooo..ccoo..kkrr

서서울울// 유유태태인인// 0022--779955--3399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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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산// 센센터터// 005511--558811--99220000// cchhiinngghhaaiibbuussaann@@hhaannmmaaiill..nneett

부부산산// 송송호호준준// 005511--990033--44555522

부부산산// 황황상상원원// 005511--880055--77228833

대대구구// 센센터터// 005533--774433--44445500// cchhiinngghhaaiiddaaeegguu@@hhaannmmaaiill..nneett

대대구구// 김김익익현현// 005533--663333--33334466

대대구구// 한한선선희희// 005533--776677--55333388

대대구구// 차차재재현현// 005533--885566--33884499

대대전전// 센센터터// 004422--662255--44880011// ssmmddaaeejjeeoonn@@yyaahhoooo,,ccoo..kkrr

대대전전// 김김수수동동

전전주주// 센센터터// 006633--227744--77555533// sshhcc55882244@@hhaannmmaaiill..nneett

전전주주// 신신현현창창// 006633--225544--55882244

광광주주// 센센터터// 006622--552255--77660077

광광주주// 조조명명대대// 006611--339944--66555522// ssmmggwwaannggjjuu@@nnaavveerr..ccoomm

인인천천// 센센터터// 003322--557799--55335511// lliigghhttuunnddiinncchhoonn@@yyaahhoooo..ccoo..kkrr

인인천천// 이이재재문문// 003322--224444--11225500

안안동동// 김김삼삼태태// 005544--882211--33004433

청청옥옥// 센센터터// 005544--667733--77335533

★★ 라라오오스스::

비비엔엔티티안안// MMrr.. SSoommbboooonn PPhheettpphhoommmmaassoouukk// 885566--2211--441155--226622// ssoobboopphheett@@yyaahhoooo..ccoomm

★★ 마마카카오오::

마마카카오오// 센센터터// 885533--553322223311// mmaaccaauu__cceenntteerr@@eemmaaiill..ccoomm

마마카카오오//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885533--553322999955

★★ 말말레레이이시시아아::

알알로로르르세세타타르르// MMrr.. CChhiiaaoo--SShhuuii YYuu// 6600--44--77887777445533

조조호호르르바바루루// MMrr.. && MMrrss.. CChhii--LLiiaanngg CChheenn// 660077--66662222551188// ssuupprreemmee22@@ttmm..nneett..mmyy

콸콸라라룸룸푸푸르르// 센센터터// 6600--33--2211445533990044// kkllssmmcchh@@yyaahhoooo..ccoomm

콸콸라라룸룸푸푸르르// MMrr.. PPhhuuaa KKaaii LLiiaanngg// 6600--1122--330077 33000022// kkllnneett2233@@yyaahhoooo..ccoomm

페페낭낭// 센센터터// 660044--22228855885533// ppggssmmcchh@@ppdd..jjaarriinngg..mmyy

페페낭낭// MMrr.. && MMrrss.. LLiimm WWaahh SSoooonn// 660044--66443377001177

★★ 몽몽골골::

울울란란바바토토르르// MMss.. EErrddeenneecchhiimmeegg BBaaaassaannddaammbbaa// 997766--1111--331100990088// bbaaaassaannddaammbbaa@@yyaahhoooo..ccoomm

바바가가누누르르// MMrr.. && MMrrss.. GGuurrssaadd BBaayyaarrssaaiikkhhaann// 997766--112211--2211117744

★★ 미미얀얀마마:: MMrr.. SSaaii SSaann AAiikk// 995511--666677442277// aaiikkssss@@mmppttmmaaiill..nneett..mmmm

★★ 네네팔팔:: 

카카트트만만두두// 센센터터// 997777--11--44225544--448811// cchhiinngghhaaii__kkaatthhmmaanndduu@@hhoottmmaaiill..ccoomm

카카트트만만두두// MMrr.. AAjjaayy SShhrreesstthhaa// 997777--11--44447733--555588// aajjaayysstthhaa@@hhoottmmaaiill..ccoomm

포포카카라라// 센센터터// 997777--6611--2288445555

포포카카라라// MMrr.. BBiisshhnnuu NNeeuuppaannee// 997777--6611--3311664433// nneeuuppaanneebbiisshhnnuu@@hhoottmmaaiill..ccoomm

포포카카라라// MMrr.. SShhiivvaa BBaassttoollaa// 997777--6611--2288225555

포포카카라라// MMrr.. RRaajj KKuummaarr LLaammaa// 997777--6611--3311441133

★★ 필필리리핀핀:: 마마닐닐라라 센센터터// 6633--991177--447744--99884455// mmaanniillaacchh@@hhoottmmaaiill..ccoomm

★★ 싱싱가가포포르르:: 

싱싱가가포포르르// 센센터터// 6655--66774411--77000011// cchhiinngghhaaii@@ssiinnggnneett..ccoomm..ssgg

싱싱가가포포르르//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6655--66884466--99223377

★★ 스스리리랑랑카카::

콜콜롬롬보보// MMrr.. LLaawwrraannccee FFeerrnnaannddoo// 9944--11--441122111155// ssaammaanntthhaa__nnbbtt@@zzeeyynneett..ccoomm

★★ 태태국국::

방방콕콕// 센센터터// 666622--667744--22669900// bbkkkk__cc@@yyaahhoooo..ccoomm

방방콕콕// MMss.. LLaaddddaawwaann NNaa RRaannoonngg// 6666--11--88669900663366//6666--22--55991144557711// eeddaassnnllaadd@@ssttoouu..aacc..tthh

치치앙앙마마이이// MMss.. SSiirriiwwaann SSuuppaattrrcchhaammnniiaann// 6666--5500--333322113366// ssiirriiwwaannllii@@hhoottmmaaiill..ccoomm

콘콘캔캔// 센센터터// 6666--4433--337788111122

송송크크라라// 센센터터// 6666--7744--332233669944

■■유유럽럽■■

★★ 오오스스트트리리아아::

비비엔엔나나// 센센터터// 4433--669999--1122227722889922// CChhiinngghhaaii@@ggmmxx..aatt

비비엔엔나나// MMrr.. && MMrrss.. NNgguuyyeenn VVaann DDiinnhh// 4433--22995555--7700553355

★★ 벨벨기기에에:: 

브브뤼뤼셀셀// 센센터터// 3322--447722--667700227722

브브뤼뤼셀셀// MMrr.. EElllleenn DDee MMaaeesssscchhaallkk// 3322--448866--224422224488// qqyybbeellggiiuumm@@yyaahhoooo,,ccoomm

★★ 불불가가리리아아:: 

소소피피아아// MMrr.. RRuussllaann SSttaayykkoovv// 335599--22--88557755335588// wwwwwwrruussllaann@@yyaahhoooo..ccoomm

플플로로브브디디프프// MMrrss.. MMiigglleennaa BBoozzhhiikkoovvaa// 335599--3322--994400772266// cchhiinngghhaaiipplloovvddiivv@@yyaahhoooo..ccoomm

★★ 크크로로아아티티아아// MMrr.. ZZeelljjkkoo SSttaarrcceevviicc// 3388555511225511008811// zzeelljjkkoo@@mmiinnddlleessss..ccoomm

★★ 체체코코:: 

프프라라하하// 센센터터// 4422--0022--66112266--33003311// pprraagguuee--cceenntteerr@@cchhiinngghhaaii..cczz

프프라라하하// MMrrss.. MMaarrcceellaa GGeerrlloovvaa// 4422--00--660088--226655--330055// CChhiinngghhaaii@@cchhiinngghhaaii..cczz

★★ 덴덴마마크크:: MMrr.. TThhaannhh NNgguuyyeenn// 4455--6666--119900445599// mmyy@@wweebbssppeeeedd..ddkk

★★ 핀핀란란드드:: 헬헬싱싱키키// MMss.. AAnnnnee NNyyssttrroomm// 335588--99--779933990022// aannnnee..nnyyssttrroomm@@kkoolluummbbuuss..ffii

★★ 프프랑랑스스::

알알사사스스// MMss.. DDeesspprreettzz AAnnnnee--CCllaaiirree// 3333--33--8899777700660077// aarrccllaaii@@iinnffoonniiee..ffrr

아아르르데데슈슈// MMss.. RReeyynneett JJeeaanniinnee// 3333--44--7755337766223322

몽몽펠펠리리에에// MMrr.. NNgguuyyeenn TTiicchh HHuunngg// 3333--44--6677441133225577// ttiicchh..hhuunngg@@iinnffoonniiee..ffrr

파파리리// 센센터터// 3333--11--44330000--66228822

파파리리// MMss.. LLaanncceelloott IIssaabbeellllee//3333--11--77006699--33221100// iillaanncceelloott@@cceelleessttiiaallffaammiillyy..nneett

★★ 독독일일::

베베를를린린// 센센터터// 4499--3300--33447700--99226622// gguuiinnzzbboouurrgg@@tt--oonnlliinn..ddee 

뒤뒤셀셀도도르르프프//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4499--220033--44884466337744// nnggoocc--tthhaaoo..nngguuyyeenn@@ggmmxx..ddee,,
dduusssseellddoorrffcceetteerr@@hhoottmmaaiill..ccoomm

함함부부르르크크//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4499--5588111155449911// HHaammbbuurrggCCeenntteerr@@ggmmxx..ddee

뮌뮌헨헨// MMss.. JJoohhaannnnaa HHooeenniinngg// 4499--88117700--999977005500// CChhiinnggHHaaii@@aaooll..ccoomm

뮌뮌헨헨// MMss.. KKaanngg CChheenngg// 4499--8899--33661166334477// lloovveessoouurrccee@@yyaahhoooo..ddee

★★ 그그리리스스:: 아아테테네네// MMss..VViicckkyy CChhrriissiikkoouu// 3300--221100--88002222000099,, 3300--66994444--447700009944//
lluucckkyycchhrriissiikkoouu@@yyaahhoooo..ggrr

★★ 네네덜덜란란드드::

암암스스테테르르담담// MMrr.. MMaarrcceell MMaannnnaaaarrtt// 3311--7722--55007700223366// mm..mmaannnnaaaarrtt@@ppllaanneett..nnll

암암스스테테르르담담// MMrr.. NNgguuyyeenn NNggoocc TTrruunngg// 0000--3311--662266447788771166// QQuuaann--AAmm@@cchheelllloo..nnll

★★ 헝헝가가리리::

부부다다페페스스트트// 센센터터// 336611--336633--33889966// bbuuddaappeessttcceenntteerr@@ffrreeeemmaaiill..hhuu

부부다다페페스스트트// MMrr.. LLuuxx TTaammaass// 3366--33004422--7733336644

부부다다페페스스트트// MMss.. DDoorraa SSeerreess// 3366--3300--330055--77776677

기기요요르르// MMrr.. LLeehheell CCssaabbaa// 3366--9966--22440000--225599// cclleehheell@@ffrreeeemmaaiill..hhuu

★★ 아아일일랜랜드드::

더더블블린린// MMrr.. && MMrrss.. BBeerrnnaarrdd LLeeeecchh// 335533--11--66224499005500// dduubblliinnqquuaannyyiinn@@yyaahhoooo..ccoo..uukk

★★ 노노르르웨웨이이:: 오오슬슬로로// MMrr.. NNgguuyyeenn NNggoocc TTaaii// 4477--2222--661122--993399// oossllooqqyy@@ggmmaaiill..ccoomm

★★ 폴폴란란드드::

슈슈체체친친// MMrrss.. GGrraazzyynnaa PPlloocciinniizzaakk// 4488--9911--44887744995533// ggiinnggaall@@wwpp..ppll

바바르르샤샤바바// MMss.. EEllzzbbiieettaa UUkklleejjaa// 4488--2222--88336677881144// eellzzbbiieettaa__qq11@@yyaahhoooo..ccoomm

★★ 포포르르투투갈갈:: 

레레이이리리아아// MMrr.. AAnnttoonniioo JJoossee VViieeiirraa CCaallddeeiirraa// 33551122662255--9977992244// aallccooaa__cceenntteerr@@hhoottmmaaiill..cco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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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마마니니아아:: 부부차차레레스스트트// 센센터터// bbuucchhaarreessttqqyy@@yyaahhoooo,,ccoomm

★★ 러러시시아아::

모모스스크크바바// MMrrss.. LLeeeerraa GGaarreeyyeevvaa// 77--009955--773322--0088--3322// bboouullggaakkoovv@@ttrrii--eell..rruu

★★ 슬슬로로베베니니아아::

루루블블랴랴냐냐// MMrr.. JJaanneezz PPaavvlloovviicc// 338866--4411--332200--226688// jjaanneezz..ppaavvlloovviicc@@ssiiooll..nneett

마마리리보보// MMrr.. RRaassttiissllaavv AAllffoonnzz KKoovvaacciicc// 338866--3355--881144998811// ddbbkk@@ssiiooll..nneett

★★ 스스페페인인::

마마드드리리드드// MMrr.. GGaabbrriieell GGaassccaa HHeemmaannddeezz// 3344--9911--55993300441133// MMaaddrriiddcceenntteerr@@yyaahhoooo..eess

마마드드리리드드// MMss.. LLiiddiiaa KKoonngg//3344--9911--554477--00336666

마마드드리리드드// MMrr.. CCllaauuddiioo OOccttaavviioo SSiillvvaa ZZuunniiggaa// 3344--666677009900883311// ccllaauuddiioossiillvvaacchhiillee@@yyaahhoooo..eess

말말라라가가// MMrr.. WWaanngg YYaa--KKiinngg// 3344--9955--223355--11552211

발발렌렌시시아아// VVeeggeettaarriiaann HHoouussee// 3344--9966--33774444336611

발발렌렌시시아아// MMrr.. YYuu XXii--QQii// 3344--9966--33334477006611// vvaalleenncciiaacchhiinngghhaaii@@yyaahhoooo..eess

★★ 스스웨웨덴덴::

엔엔겔겔홀홀름름// MMrrss.. LLuuuu TThhii DDuunngg// 4466--443311--2266115511// AAnnggeellhhoollmmsswwee@@yyaahhoooo..ccoomm

오오레레// MMss.. VViivveekkaa WWiiddlluunndd// 4466--664477--3322009977// sswweeddeenn11@@tteellee22..ssee

스스톡톡홀홀름름// MMrr.. MMaattss GGiiggaarrdd// 4466--88--888822220077// mmaattss..ggiiggaarrdd@@tteelliiaa..ccoomm

★★ 스스위위스스::

제제네네바바// MMss.. FFeenngg--LLii LLiiuu// 4411--2222--779977--33778899// ffeennggllii@@iilloo..oorrgg

제제네네바바// MMss.. KKlleeiinn UUrrssuullaa// 4411--2222--336699--11555500// uukklleeiinn@@ttiissccaallii..cchh

★★ 영영국국::

입입스스위위치치// MMrr.. SShhaahhiidd MMaahhmmoooodd// 4444--11447733--443366996611// sshhaahhiiddoocceeaann@@hhoottmmaaiill..ccoomm

런런던던// 센센터터// 4444--22008888--441199886666// ppnnll@@mmaatttteerrss1199..ffrreeeesseerrvvee..ccoo..uukk

런런던던// MMrr.. NNiicchhoollaass GGaarrddiinneerr// 4444--22008899--777733664477

런런던던// MMrrss.. CC.. YY.. MMaann// 4444--11889955--225544552211// cchhuukk__yyeeee__mmaann@@hhoottmmaaiill..ccoomm

스스토토크크온온트트렌렌트트:: MMrrss.. JJaanneett WWeelllleerr// 4444--11778822--886666448899// iivvee..mmaaiill@@ttrrssccaallii..ccoo..uukk

서서리리// MMrr.. CC.. WW.. WWoo// 4444--11229933--441166669988// ssttmmcchhwwoo@@hhoottmmaaiill..ccoomm

★★ 스스코코틀틀랜랜드드:: 에에든든버버러러// MMrrss.. AAnnnneettttee LLiilllliigg// 4444--113311--666666--00331199// lliilllliigg22000022@@yyaahhoooo..ccoo..uukk

■■오오세세아아니니아아■■

★★ 호호주주::

애애들들레레이이드드// MMrr.. LLeeoonn LLiieennssaavvaannhh// 661188--88333322--66119922// lleeoonnaaddeellaaiiddee@@hhoottmmaaiill..ccoomm

브브리리즈즈번번// 센센터터// bbrriisscceennttrree__eenn@@yyaahhoooo,,ccoomm..aauu

브브리리즈즈번번// MMrr.. GGeerrrryy BBiisssshhoopp// 661177--33884477--11664466

브브리리즈즈번번// MMrrss.. TTiieenngg TThhii MMiinnhh CChhaauu// 661177--33771155--77223300// ccttiieenngg__bbrriisscceennttrree@@yyaahhoooo,,ccoomm..aauu

브브리리즈즈번번// MMrr.. && MMrrss.. YYuunn--LLuunngg CChheenn// 661177--33334444--22551199// ddllcchh113366@@hhoottmmaaiill..ccoomm

바바이이런런베베이이,, 노노던던리리버버스스// MMss,,KKaayyee BBeenneenn// 6611--22--66667722 77220033// KKaayyeebbeenneenn@@ddooddoo..ccoomm..aauu

캔캔버버라라// MMrr.. HHooaanngg KKhhaannhh // 6611--22--66225599--11999933// ssmmccaannbbeerrrraa@@hhoottmmaaiill..ccoomm

멜멜버버른른// 센센터터// mmeellbbssmmcchh@@aaooll..ccoomm

멜멜버버른른// MMrr.. && MMrrss.. RRoobb NNaaggtteeggaaaall// 6611--33--55228822--44443311// rroossrroobbeerryy@@aaooll..ccoomm

멜멜버버른른// MMrr.. PPhhoonngg MMiinnhh TTaann DDoo// 6611--33--99885500--22555533// pphhoonngglloovveemmee@@yyaahhoooo..ccoomm

멜멜버버른른// MMrr.. AAllaann KKhhoorr// 6611--33--99885577--44223399// cckkhhoorr@@nneettssppaaccee..nneett..aauu

퍼퍼스스// 센센터터// 6611--88--99224422--11118899

퍼퍼스스// MMrr.. DDaavviidd RRoobbeerrtt BBrrooookkss// 6611--88--99441188--66112255// ddaavveebb@@iiiinneett..nneett..aauu

퍼퍼스스// MMrr.. LLyy VVaann TTrrii// 6611--88--99224422--22884488

시시드드니니// MMrr.. EEiinnoo LLaaiiddssaaaarr// 6611--22--99447777--55445599// eeiinnooffoorrqquuaannyyiinnssyyddnneeyy@@yyaahhoooo..ccoomm

시시드드니니// MMrr.. LLyy AAnn TThhaannhh// 6611--22--99882233--88222233// aannbbiinnhh__ssyyddnneeyy@@yyaahhoooo..ccoomm..aauu

★★ 뉴뉴질질랜랜드드::

오오클클랜랜드드// MMrrss.. NNooeellyynnee NNoo TThhii IIsshhiibbaassii// 664499--227777--99228855// ttaakkaahhiiddee@@xxttrraa..ccoo..nnzz

오오클클랜랜드드// MMrr.. PPeetteerr MMoorrrriinn// 6644--99--557799--22445522// ppttrr@@iihhuugg..ccoo..nnzz

오오클클랜랜드드// MMrr.. CChhaanngg JJeenn--HHoorr// 6644--99--22774499229988// cchhaannggjjeennhhoorr@@yyaahhoooo..ccoomm

크크라라이이스스트트처처치치// MMrr.. MMiicchhaaeell LLiinn// 664433--334433--66991188// nnzzcchhcchhssmmcchh@@yyaahhoooo,,ccoomm..aauu

해해밀밀턴턴// MMrr.. GGlleenn VViinncceenntt PPrriimmee// hhaammnnzzccoonntt@@yyaahhoooo..ccoo..nnzz

넬넬슨슨// MMss.. SShhaarrlleennee LLeeee// 6644--33--553399--11331133// sshhaallee@@iihhuugg..ccoo..nnzz

관음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주며‘예술과 영

성’이라는 TV 프로그램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즉

각 깨닫는 열쇠』견본책자와『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맷

을 다운받을 수 있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된 웹사이트에 접속이 어려운 경우,

QuanYin.www@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영혼의 고양

『쉽게수행하는비결』
삶의 모든 활동에는 성공 비결이 있기 마련이며 수행도 예외
가 아니다. 일단 이 열쇠를 얻으면 우리는 더 쉽게 목적을 이
룰 수 있다. 『쉽게 수행하는 비결』에는 칭하이 무상사가 몇
해 동안에 걸쳐 알려 주신 좀 더 쉬운 수행 방법들이 많이
담겨 있다. 또한 구도자들이 두루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폭넓은 대답도 해준다. 스승님이 직접 체험해서 얻은 이러한
도움말들은 수행을 이끌어 줄 지침서가 될 것이다. 수행자들
이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마야의 유혹을 이겨
내고 영적 장애를 넘어 피안에 이를 것이다.

새로나온책

무상예술

[영문판, 중문판 동시 발행]

[새로운 판형으로 재판, 영·중 대역 편집]

『침묵의눈물』

이 작품에서 인간 밑바탕에 담겨 있는 양과 음이라는 모순되는 역

할을 맡은 두 남자는 환상의 세계에 갇힌 채 긍정과 부정, 진짜와

가짜라는 운명적인 결투를 벌이고 있다. 싸움에 너무 몰두한 나머

지 그들은 주변에서 서서히 타오르는 불로 상징된 속세를 벗어나

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른점을 극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림에서 그들은“너희들은 내가 지배하고 있

다. 나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가지고 놀 것이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불에 구워지며 그 고통을 즐겨라!”라며 비

웃고 있는 차갑고 냉담한 여자(마왕의 도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주: 그림 속의 배경에 있는 불은 낮고 희미하게 그려져 있으며 매우 천

천히 타오르고 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진짜 같은 환상의 세계에 속지 말고 깨달은

스승을 따라 수행을 해서 세속의 환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일깨워 준다.(1995년 포모사 시후, 유화, 88 x 63cm )

스승님의 최신 복제화

음양의 전투

스승님의 시집




